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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藝펄할· 
제 1장 γ동쥔늪챈젠J 푼화재 

췄쉴파:"-r 

저I 1 절 문화재의개념 

보통 문화재라고 하면 인류의 문화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물(事物) 사상(事象)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형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倚資料) 등으로 구분된다(〈개정 문화재보호법〉 2조), 

첫째, 유형문화재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籍) · 고문서(古文書) 회화(續 

畵) -조각(影刻) -공예품(I藝品)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 

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끄}료(考古資料)를 말한다 

둘째,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 

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셋째, 기념물은 패총 · 고분(古慣) · 성지 (城址) 궁지 (宮址) 요지 (쫓址) 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 동물 식물 굉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 

치가큰것을말한다 

넷째, 민속자료는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 ·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 

복 · 품구 · 가옥 ·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한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는데, 지정문화재는 문공부장관이 문화 

재위원회의자문쓸받아지정한것으로다음과같은법률로정하고있다 

첫째,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제7조 1항), 보물 중 인류문화(A類文化)의 견지에 

서 중요한것을지정한다 

둘째,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제8조 1항),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 

유자(기능보유자 인간문화재)를 인정한다(제8조 2항) 

셋째, 기념물줍중요한것을사적(史隨) · 명승(名勝) 또는천연기념물로지정한다(제9조) , 

넷째, 유형의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한다꺼1110조) 

이상 지정된 문화재 이외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지방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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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수있으며(제54조제2항),지방문화재는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이를지정 

하여 문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저12절 보물 

1. 반야바라멀다짐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流) 

지정번호 ; 보물제1211호 

지정년월일 . 1994년 10월 17일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자재암 

소유자 ‘ 지-재암(딩在魔) 

수량 1권 1책 

규격 : 31 × 19.lcm 

지 질 ; 저지(橫紙) 

판종 목관본(木板本) 

형 식 ; 선장(綠裝) 

간행년대 ’ 세조 10년 (1464) 

저자 한계희등국역 

현상;사주쌍변 , 반곽 21.5 × 

14cm. 유계 , 반엽 8행 19자, 반(샤바라밀다심경 약소 언해본 

주쌍행, 묵구내호t묵어미 , 판심제는심경 , 교정인이 찍혀있음 

진금강경심경전 ; 꾸lj經都藍都提調 ’ -- 天順八年四月初七日 都提調推忠住;靈

功§大뜰때뽕禮大夫議政府右議政南原府院君黃守身等護-上쫓 

奉敎離造

심 경 발 . 天)I/흉 八年(1468). 二月 f뿌漸嘉靖大夫仁JI댐府尹§韓繼禮譯없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법장의 반야심경약소 

488 저19편 문화재 



에 송나라 중회의 현정기를 붙인 것을 교정하여 국역한 책이다 권수에 금강경 심경전이 붙어 

있어 세조 10년(1464)에 금강경과 함께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의 한계 

희 발에 의하면, 황명으로 효령대군과 함께 고승의 도움을 받아 교정하고 국역하였다 

이 판본은 현재 보물 제771호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도서관본과 동일한 책이나 이곳에 없는 

전이 붙어 있고, 교정인이 찍혀 있으며 보존상태는 보다 양호하다.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것인 

듯표지가없다 

2. 국립중앙빅L물관 소장 보물 

동두천시에서 발굴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장 문화재는 〈표 l)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4종류 19점이다 즉 백자명기 16점, 철잔대 l점, 백자대접편 1점, 토기호 

형주자가 1점이다 

〈표 1 > 동두천시 발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명칭 T 까-그당L 시대 발견장소 발견자 발견일 

백자병기 16 :3.ζ- λ ,d」 안흥동 318번지 이중열 1976. 12. 22 

철 잔 대 1 
조선 광암동산13 조규진 1982. 9. 12 

백자대접편 

토기호형주지- 1 ?-ι: λ ~~」 지행통산3 ' 。r 。。jλ。F 1983. 10. 18 

〈김형목〉 

저13절 향토유적 

동두천시에 소채한 향토 유적은 현재 107~소이다. 향토 유적은 사패지 경계석 추모비, 신도 

비 , 사당, 묘역, 삼충단 등 다양하다 이러한 향토유적은 동두천의 역사를 대변하는 산물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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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향토유적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패지경계석 생연동 379 

2 목행선선생묘역 지행동산11 

3 홍덕문선생추모비 상봉암동산131 

4 어유소장군신도비 광암동산70 2 

5 탑동석불 탑동산21 

1. 사패까경계석 

사패지경계석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6 

7 

8 

9 

10 

정사호선생신도비 안흥동산21 

어유소장군사당 탑동 168 

자재암 상봉암동산1 

삼충단 상패동 105 

고령신씨신도비군 상패동 92 

지정번호 향토유적 1호 

지정 일자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성종 19면(1488) 

소 재 지 ’ 동두천시 생연통 379번지 

소유자 ; 홍병일 

사패지 경계석(陽牌地境界石)은 조선 초 

기의 무신 어유소(魚有핍, 1434∼1489) 

장군이 1488년 국왕인 성종(成宗)과 함께 

어등산에 올라 사냥을 하다 나는 솔개를 쏘아 맞혀 그 솔개가 떨어진 지점이라 한다. 이로 인하 

여 동두천시 웰대를 사패지로 하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전해온다 이 무인석 

(武A石)은 맞은 편 현 생연초등학교 후문 우측의 무인석과 대좌향을 이루고 있다 일설에는 풍 

수지리설에 띠라복이 나가는것을막기 위해 마을입구양쪽에 세웠다는설도전한다. 

내행동 능안마을의 받 한가운데 서있는 이 사패지 경계석은 일반 무인석보다 그 규모가 작으 

며 , 머리 부분은한국전쟁 때 그일부가파손되는등탄혼이 역력하다 사패지 경계석을통해 동 

두천시의 과거사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규모는 높이가 140cm. 폭이 47∼5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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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행선선생묘역 

지정번호·향토유적 2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현종대 

소 재 지 • 동두천시 지행동 산11번지 

소유자;목종대 

목행선(1609∼ 1661)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으로 자는 행지 , 호는 남간(南뼈)이며 목행선선생묘역 

본관은 사천이다. 인조 8년 ( 163이에 진사가 되고 인조 11년(1633)에 식년문파(式年文科) 갑 

과로 장원하여 성균관 전적(典籍)과 예조 · 병조의 좌랑을 거쳐 인조 14년 (1636) 병자호란 때 

는 경기도사로 있으면서 곤궁에 빠진 백성들의 진흘(派때[)에 힘썼다. 그후 지평 (持平), 수찬(修 

換), 대사간(大司課), 대사성(大司成) , 승지(캘 冒)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효종 4년(1653) 

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묘는배위(配位) 파평 윤씨, 경주이씨와합부(合附)되어 있고묘앞중앙에는묘비 상석 · 

향토석과좌우에 망주석(望柱石)을갖추었으며 묘역이 새로단장되어 있다 

미수 허목(許種)의 찬으로 된 원래의 묘비 (좌축)는 백대리석으로 높이 133cm, 폭이 61cm, 두 

께 20cm의 규모이다. 비 앞면은 한국전쟁의 탄흔으로 판독이 어려워서 1985년 5월 새로 옥개 

를얹은비를 세웠으며, 재질은흑대리석(烏石) , 규모는높이 150cm, 폭 55cm , 뚜께 24cm이다 

3. 홍병준선생추모비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호 

지정일자 1986년 4월 28일 

시 대 : 1975년 

소 재 지 상봉암동 산131번지 

소유자 동두천시 
홍병준선생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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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준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德文),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복영(福永)의 아들 

로 고종 1년( 1864) 10월 1일 동두천시 걸산동(傑山洞)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천성 (天性)이 강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6"}는 품성을 지녔고, 충과 의 

를 중시하였다. 선생은 항시 한일합병에 대하여 분노하던 중, 1919년 대한 독립만세 소리가 경 

향 각지에 진동함을 기하여 통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 명의 군중을 인솔하 

고, 선두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연창(連唱)하는 백절불굴의 의지 

를 보였다- 헝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왜경이 가한 형독(께뚫)으로 1923년 5월 17일 걸산동 

지-택에서타계하였다 

이후 선생띄 빛난 얼을 되새겨 의열(義烈)의 감(感)을 후세에 지표로 삼기 위하여 1975년 동 

두천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위원장 김석경)를 결성하여 시민의 성금을 모아 높이 

200cm, 폭 80cm의 추모비를 세웠다 또한 1991년 6월 1일 선생의 고귀한 순국 이념과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김석경이 기닥한 성금으로 동두천 애횡t동지회 주관으로 비각(쩨爛, 

높이 : 5.7m. 폭 : 3.4m)을 건립하였다 

4. 어운ξ(魚有핍)장군 묘역 

어유소장군묘역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성증대 

소 재 지 ; 광암동 산70-2번지 

소유자;어성운 

어유소(1434∼ 1489)장군은 조선 초기 

의 무신으로 자는 자유(子遊), 본관은 충주 

이다 세조 2년 (1456) 무과에 장원한 후 세조 6년(146이 야인 정벌에 큰 공을 세웠고 회녕부 

사를 거쳐 세조 13년(1467)에는 좌대장으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敵憶功닮) 1등 

이 되어 예성군(榮城君)에 봉해지고 공조판서에 특진되었다 그 해 겨울 병나라가 건주위(建州 

術)를 칠 때 좌대장으로 큰 공을 세웠고, 예종 2년 (1469) 함경북도 절도시-, 성종 2년 좌리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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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理功멀) 4등이 되고 두 차례나 영안북도(永安北道) 절도사를 지냈다. 

이후 우참찬으보 도총관(都擔管)을 겸임했고, 병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다 성종 10년 

(1479) 건주위 정벌 때 서왕대장으로 출전했으나 작전상 회군한 죄목으로 한 때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 도총관, 이조판서, 지증추부사, 영안도 순찰사를 역임했고, 성종 19년(1488) 판중 

추부사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호는정장이다 묘는배위 고령 신씨(高靈申 Bi:;)의 묘가부전되 

어있으며,묘앞에는묘비 상석 무인석이갖추어져있다봉분높이는 230cm이다 

신도비는 투구형의 옥개(屋蓋)가 조각된 것이 특정이며 정장공신도비영(貞莊公神道牌銘)이 

란전액이 확인될 뿐이다 비문은성종군어세겸이 찬하고, 안심서의 전액으로되어 있다 신도 

비의 규모는 높이 158cm, 폭 68cm, 두께 20cm이다. 

5. 탑동석불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5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고려말 

소 재 지 , 탑동산168 

소유자‘최월용 

고려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그마한 석불좌 

상(石佛坐像)이다. 

지금으로부터 1백여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배기주 

(裵基周)와 이우삼(李佑三)이 어느날 꿈에 부처가 현 

몽하므로 다음날 이곳을 파보니 땅속에 미록좌상(弼월1 

坐像) 석불과 탑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건 

물을 세워 석불을 안치하고 극락암이라고 명명했는데 

토지 소유자 이쥐만1 일본인에게 탑을 매매한 후 이 

곳은페허가된 채 석불만남아 있게 되었다 

일설에는 고려 딸에서 조선 초기의 대찰 회암사의 구 암자 중 한 암자가 있댄 곳이라고도 전 

해온다 마을 지명이 탑동이라고 유래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 탑과 석불이 자리잡고 있었기 

닙
 로
 
} 텀

 
타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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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화강암의 석불좌상은 연화문이 선명하게 조각된 대좌(臺座) 위에 항마좌(降摩坐)를 하고 있 

는데, 육계(肉鎬)의 오도부분은떨어져 나가고나발(爛髮)에서 수인에 이르기까지 심한마모현 

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얼굴 부분은 온화한 느낌을 준다. 석불좌상의 높이 80cm, 최대높이 100 

cm이다 석불 주위에는 기와장과 주춧돌이 산재되어 있다 

6. 정사호선생묘역 

정사호선생 묘역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지정 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 광해군대 

소 재 지 ; 안홍-동 산21번지 

소 유자;정영호 

정사호(鄭錫湖, 1553∼ 1616)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몽여(象 

與), 호는 화곡(未삼), 본관은 광주로 장령(掌令)을 지낸 이주(以周)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 6년 

(1573) 사마시를 거쳐 선조 10년 (1577)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주서(注講), 호조좌랑, 안동부 

사, 호조참의 등을 지내고 선조 35년(1602) 대사헌으로 사은사(댐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온 뒤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뒤이어 경상도 평안도 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09년 선조가 죽자 이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 

어 한성판윤을 거쳐 광해군 7년(1615) 형조판서에 올랐고, 얼마 뒤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않았다 

글씨를 잘 써 당대에 많은 비문을 남겼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敏)이 

다 묘앞중앙에는 ‘형조판서겸오위도총부도총관정사호지묘’ 라고쓴묘비 상석 향로석,그 

좌우에는석낀 문관석 망주석 등이 설비되어 있다 

묘 측면에는 배위 창원 유씨와 인천 채씨의 묘가 있다 

한편 묘소 아래 약 50m 지점에는 선생이 쓴 선고(先考) 이주의 신도비(神道牌)가 있고 그 

옆에 정사호선생의 신도비가 서 있다 비문은 유척기 찬, 한익모 서 , 이천보 전액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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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가 153cm, 폭은 56cm, 두께는 29cm이다 

7 . 어유소장군사당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성종대 

소 재 지 ; 탑동- 168번지 

소유자’어선용 

세조∼성종대띄 탁월한 무인 어유소 

( 1434∼ 1489)장꾼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어유소장군사당 

다 본래의 사당은 광암동(좌기동) 묘소 아래에 있었으나 일제시대 때 일본인둡의 수탈이 심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본래의 사당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최근에 목조 

건물을 신축하고 딱돌 흙담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제상과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져 전해 

오는오동나무재료를쓴위패가모셔져 있다 

위패는 가로 lOcm, 세로 13cm의 규격이다. 

8. 자재암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신라 선덕왕 14년(645) 

소재지;상봉-암동산 

소유자;김선광 

자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원 자재암 

효대사(元l핸大師)까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서 고려 광종 25년(974) 왕명으뢰 각규대사(覺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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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師)가 중창했으며, 의종 7년 (1153) 화재를 당해 이듬해 각령선사(覺웹輝gffi)가 대웅전과 요 

사일부를증건했다 

조선 고종 9년 (1872)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퇴락된 이 사찰을 44간의 건물로 복원하고 영 

원사(靈源춤) i과 개칭했다 순종 원년(1907) 정미의병 때는 이곳이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던 탓 

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태워졌다 이후 제암화장과 그의 제자 성파(性波)스님이 복원하 

여 원래 이름인 자재암으로 고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되어 1961년 대웅전, 

1971년에 요사, 1974년에 포교당과 원효대, 1977년에는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경내와 주변에는 1980년에 조성한 석굴 -추담대사 사리탑 속리교 ’ 세심교가 있다 최초의 

창건자 원효대사가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珞石公主)가 아들 설총(時聽)을 데리고 와 머물렀 

다는 요석공주 궁지 사암사지 · 소요사지 현암지 원효사지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 

나그위치는 알수없고 의상대 나한대 , 금송굴 , 선녀탕· 선녀폭포· 청량폭포등이 있어 경 

관을더해주고있다 

9. 삼충만(三忠增)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9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초기 

소 재 지 ; 상패동 105번지 

소 유 자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 

삼충단은 단종 원년 ( 1453)부터 세조 2 

삼충단 년 (1456)까지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 

찬탈(王位흉짧)에 항거하며 단종의 복위(復位) 운동에 가답했던 민신(閔뼈) 조극관(趙克 

寬) , 김문기(金文起) 등세 충신의 호패비(號牌陣)를모신 곳이다. 

민신(?∼ 1453)선생의 호는 둔암(遊흉), 본관은 여흥(騙興)이다 문종(文宗)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쫓西靖亂) 때 현능(顯陸) 비역(陣投)을 감독하던 중 

김종서 (金宗瑞)의 일파라 하여 비역소(陣投所)에서 참살당했다 정조 때 복관(復官)되고 시호 

는 충정(忠貞)이다 이곳에 둔암(뺑港) 민선생(閔先生) 위(位)라고 쓰인 호패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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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 1456)선생의 자는 여공(俠뽕) 호는 백촌(白村), 본관은 금령 (金寧)이다. 세종 8 

년(1426) 식년문파(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검열(檢聞) · 정언(正言) · 함길도 판찰사를 거쳐 이 

조판서에이르렀다 

세조 2년(1456)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는데 영조 때에 가서 복관(復官)되었 

고, 시호는충의(많殺)이다 이곳에 백촌김선생 위라고새겨 놓은호패비가서 있다. 

조극관(?∼ 1453)선생의 본관은 양주이다 태종 14년(1414) 문과에 급제한 뒤 세종 23년 

(1441) 우승지(右캘冒)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문종 원년(145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 

事) 대사헌(大司憲) 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단종 원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1453년 (계 

유정란)에서 김종서의 일파로 몰려 격살(짧殺)되었다 

곡담 내 대리석 호패비들은 각각 높이 67cm, 폭28cm, 두께 lOcm이며 삼충단의 규모는 정면 

9.6m. 측면 7.2m이다 1932년 9월 백촌의 후손 김항권이 양주 유림의 협조로 세웠으며 , 해마 

다 춘추로 종정일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 

10. 고령 산씨 신도비군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0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조선숙종대 

소 재 지 ; 상패동 92번지 

소유자;고령신씨문중 

고령 신씨 (高靈申£)의 신도비군(神道뼈 

群)은 신용개 (申j쥐獅) · 신발(申爾) · 신량 고령신씨 신도비군 

(申混) 그리고 도로변 입구에 위치한 신익상(申靈相)선생 등 네 분이 포함된다 

본래는 남양주에 있는 고령 신씨 종산(宗山)에서 묘를 이곳으로 이징하였다 신용개 

(1463∼ 1514) 선생의 ~}는 개지(縣之) 호는 이락정(二樂亨)이며, 조선 세조 때의 명신 신숙 

주(申淑빠)의 손자이다. 성종 19년(148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뒤 도승지 , 대제학(大 

提學) , 우참찬, 대사헌을 거쳐 이조 병조 예조의 판서, 우찬성을 역임했다 다시 우의정(右講 

政)이 되고 중종 13년(1518)에는 좌의정에 올랐으며 시호는 문경이다. 신도비는 문경공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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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文景公 神道碼銘)이라고 전자했고 비문은 이행의 찬(橫)이다 이수(調렐)를 포함한 비의 총 

높이는 256cm, 폭은 85cm, 두께는 20cm이다. 

신발(1523∼ 1616)선생의 자는 제백(情伯), 용개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여주(@柱)이다. 효 

자의 아들로 천거되어 80세에 노인직 (老A職)으로 당상(堂上)에 오르고, 90세에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비의 전액 (쫓頻)은 동지중추부사신도비명 (同知 中樞府事 神道陣銘)이라 썼고 비문은 김상용 

의 찬이다. 비의 총 높이는 240m, 폭은 82cm, 두께는 27cm이다. 

신량(1596∼ 1663)의 자는 양지(養之), 호는 호은(湖隱), 발의 손자이며 응구(應樂)의 아들 

이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뒤 공조좌랑, 구례현감(求禮縣藍)을지냈다 효종때 군기시(軍 

햄츄), 제용감(i齊用藍), 예빈시정(禮좁놓正)을 지냈다. 비 전면에는 증이조판서신공 신도비명 

(賴更햄判書랴l公 神道牌銘)이라 각자되어 있고 비문은 박세채의 찬이다 

신익상(1634∼ 1697)선생의 자는 숙필(꼈램), 호는 성제(醒德)이며 양(混)의 아들이다. 현 

종 2년 ( 1661 ) 정시문과(處퍼文科)에 급제한 뒤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숙종 20년 (1694) 공조 

판서 , 이듬해 우의정 (右議政)에 올랐으며 시호(論號)는 정간(貞簡)이다. 

신도비의 앞에는 증시정간공 신도비명(體論貞簡公 神道牌銘)이라고 각자되어 있고, 비문은 

윤극(尹極)이 찬했고 최석정 (崔錫쐐)이 전했다. 비신의 높이는 285cm, 폭은 94cm. 두께는 

90cm이며, 위에 옥개(屋蓋)가 씌워져 있다 

〈조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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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도요지(關憲址) 

탑동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600m 되는 지점에 조선 초기부터 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기 

에 그곳을사기막필로부른다.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서울의 모든 건물도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그러나 휴전 

후인 1955년 경부터 국토가 재건되기 시작함에 따라 광암동의 산야에도 구둘장〔溫突石〕 산판 

이 마구 파헤쳐지끼 시작하여 자기가마도 보존되지 못하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자기가마가 원형으로 남아 있었으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파손되어 지금은 행태만 있고, 주변 

에는 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그 옛날 위대한 백지문화의 자취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저12절 석조물 

1. 기념비 

1 ) 현충탑(顯忠搭) 

동두천시 생연꽁 산47번지에 있다. 부지 

4,500평에 기단만적이 705평이다. 규모는 

탐신(搭身)이 15m, 좌 우 양편의 좌상이 

날개벽 위에 있다 

현충탑의 휘호(障臺)는 진만현(당시 군 현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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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친필이며, 1978년 4월 21일 착공하여 6월 6일에 준공되어 제23회 현충일에 제막되었 

다 탑의 모형과 설계는 이일녕화백이 하였고, 비문은 다음과 같이 동판(鋼板)에 각자되었다. 

〈비문〉 

나라 위해 몸 바친 호국(護國)의 님이시여 ! 여기 군민의 정성으로 그 위훈(偉勳) 기리오니 겨 
레의 빛이 되어 그 뜻 영원(永遠)하소서 ! 

〈작품설명〉 

중앙 삼각거단 위에 우뚝 솟은 15m의 삼각탑신은 고귀한 희생을 밑거 름으로 발전 ‘ 번영하 

는 조국을 상정하고, 양단에 정의 충성을 맹세하는 구국용사상을 조각하였다 중앙 탑신에서 

양단으로 뻗치 나간 반월형 날개벽은 호국의 방패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호국영령의 충 -의 

위훈을 기리는 동시에 엄숙하고 겸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순수 예술작품f의 경지로 승화시켰 

다 

중앙탑 ; 높이 15m. 폭은 아래 : 4m. 위 . l.lm 

날 개 • 높이 2.25m. 길이 9.42m× 271 

좌 대 . 높이 2.75m. 길이 1.50m. 폭 1.15m 

2) 충현탑(忠顯搭) 

충현탑은 1959년 2월에 경기도 전적비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崔敵吉)에서 하봉암동 소요산 입 

구에 세웠다 휘호는 이승만(李承R免) 대통령의 친필이 

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따가 1978년 4월 생 

연동에 현충탑이 새로 세워지고, 이곳에서 현충일 행사 

가 거행됨에 따라 충현탑은 20여 년간 찾는 사람 없어 

소요동 노인회 자체로 행사를 주도해 왔다 더욱이 이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어 1995년 6-웰 생연동 현충탑 옆 

으로이전시켜 관리하고있는실정이다 

〈충현탑비문〉 

충현탑 때는 폭우 뇌전 염열이 최고로 교첩 (交밸)되던 성하 

(盛夏)의 단기 4284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통두천 북방고지를 연(連)하여 대공세를 

취하려던 중공군주력부대의 정예(精鏡)를미제 171갑사단의 용맹한진지고수(陣地固守)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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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지원으로 방어하여 적에게 치명상을 주었으며 또한 우리 국군의 근접전윤 적군에게 일대 

충격을 가함으로써 적편의 기도를 완전히 분쇄시켰다 우리의 치열한 원호와 반격으로써 적의 

돌입을 저지 · 와해하였음은 국군과 연합군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이루어진 소치일 뿐 아니라 

항시 우호하고 숭고한 협동정신과 최신무기의 적절한 운용으로써 이곳 동두천 작전에서 전투효 

과가 최고도로 발휘되었으며, 지유와 평화의 사도 연합군의 공격을 높이 찬양하는 바 대한의 수 

호신이 된 국군과 연합군 장병 1.238주의 영령들이여 | 그 위훈(偉勳)은 천추께 드릴 것이오니 

재천(在天)의 혼백은 고히 잠드시와 바라건대 이 땅에 평화의 서광을 영원히 조국과 더불어 빛 

내주소서! 

3) 벨기에 · 확셈부르크 참전기념탑 

상봉암동 소요산 입구 북쪽에 위치한 이 

탑은 한국전쟁 때 UN군으로 참전한 벨기 

에와 룩셈부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 

하여 1975년 9월 26일 국방부에서 제작 · 

건립하였다 

참전약사(탑신에 새겨진 글) 

벨기에군(지상군 1개 대대)와 룩셈부르 

크군(지상군 1개 소대)은 1951년 1월 31 

일 정의의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전분투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하다가 1956년 6월 15일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이다. 여기 여러 나라의 국민과 후손들에게 그 

뜻을전하파그들。1 남긴 찬란한전력과지휘관들의 이름을새긴다 

당시 참전군의 전투 현황과 벨기에 · 룩셈부르크 역대 지휘관은 〈표 1) . 〈표 2) . 〈표 3)과 같 

다 

〈표 1 > 역대 지휘관(벨기에군) 

대수 계급 성 며。 대수 계급 성 며。 

2대 τ ?- 그경4 르베르 클스 5대 τ ;ζ 그 꺼cl 살르보다르 

3대 τ ;ζ 그‘cl 죠?:l 비바리오 6대 τ ?- 그‘cl 레이몽빨로 

초대 c ;ζ; 그 꺼cl 알베르,크라히 4대 τ ;:;<」 그 서δl 르베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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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투상황 

일시 전투내용 비고 

1950. 7.22 벨기에와 룩셈브르크 정부 한국전 파병 결정 

1951. 1.31 지상군부산도착 

1951. 4.22 ∼ 51. 4.25. 금굴산, 마차산 지구(연천)전투 

1951.10.11 ∼ 51.10.13 학당리(철원)전투 

1952 ‘ 1.19 ∼ 53. 1. 5 연천지구방어작전 

1953. 1.20 개선귀국(룩셈부르크군) 

1953. 2.26 ∼ 53. 4.21 잣골(김화)전투 

1953. 7.30 ∼ 55. 6.24 유엔군방어작전, 지역(김하) 경계업무 수행 

1955. 6.15 개선귀국(벨기에군) 

〈표 3) 역대 지휘관(룩셈브르크군) 

성 명 성 명 택뚱 계급 

중위 죠셉와그네르 

대수 

2대 

계급 

중위 르돌프뤼띠 

4) 노르워|이 참전기념비 

〈비문〉 

노르웨이참전기념비 

502 제9펀문화재 

이 비는 노르혜이 정부가 서기 1951∼1954년까지 한 

국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 장병과 민간전쟁고아를 지원 의 

료사업으로 봉사하여 양국간의 우의를 증진했고, 우리 나 

라에 많은 공헌을 하였기에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70명이 병원 입구에다 정 

성을 모아 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기 1972년 3월 30일 

종업원대표정 상철 



5) 반공희생자위령탑 

상봉암동 산1번지(소요산 입구)에 서 있다 한국 반공 

연맹 동두천지부(지부장신태룡)가유관기관과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1983년 12월 17일에 기공식을 하고 7개월 

의 공사로 1984년 7월 30일 준공된 탑이다 

건립 목적은 맨주먹으로 일어나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 

낸 군번없는 반꽁투시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애국충정 

을 길이 추모하고 반공정신을 굳건히 다지파 함이다. 

탑의 높이는 12m. 폭 2m의 규모에 탑신이 3면으로 되어 

있다 탑신 3변에 새겨진 흑색선은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한 것이고, 화강석으로 쌓아 올린 70개의 대형돌은 동 

두천 7만 시민의 정성을 표하였다. 위패는 동두천에서 희 

생된 22위의 영혼과 황해도 반공의거 희생자 1천 4백 72위를 함께 모셨다 

2. 추모비 

1 ) 독립유공자추모비 

〈건립기〉 

유서깊은 소요산의 서쪽 기늙 잔디광장 

에 우뚝 솟은 여기 이 빗돌은 일제의 침략 

에 분연히 항거하며 온갖 고초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또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 

레의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우리 

고장 출신 광복지사(-Jt復志士)들의 사적을 

새긴 것이다 우리는 의당히 한 우람한 비 

를세워 애국선렬들의 뜻을기리고그비장 

한 투쟁사를 새겨 천하에 전했어야 했을 것 

브녕회생자위령비 

독립유공자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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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참으로 죄스러울 뿐이다 이제 남북분단의 슬픔을 안은지 또다 

시 45년의 세월이 흐른 작금에 동두천 8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독립유꽁자 추모비 건립추진 

위원회를 애향시민 783명으로 구성하여 건립장소 선택과 비제작 과정 등 1년여의 추진기간이 

경과된 오늘 1907년 정미의병(丁未義兵)의 격전지였던 이곳에 광복 51주년을 맞이하여 이 비 

를 세우는것이다. 

단기 사천삼백이십구년 팔월 십오일 

단 추모비에 기록된 독립유공자는 1995년 이전에 공적이 밝혀진 분들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추모비건립위원회 위원 명단은 〈표 4)와 같다. 

〈표 4)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위원 

직 책 성 명 직 업 직 책 성 명 직 。닙1 

고 긴 0::- ~ 」。」」 λ 。} 국회의원 운영위원 차영환 동뚜천국악협회장 

” 방제환 동두천시장 ” 김진국 동푸천단위농협조합장 

” 이영기 시의회의장 ” 황규홍 시의원 

” 이홍구 도。!f-잊나4「」1 。f자d ” 배문평 동두천고등학교교감 

” 조병효 의정부경찰서장 사무국장 조규진 시사편찬위원 

위원장 목태신 성균관유도회동추천지부장 조직간사 윤학병 애향동지회회장 

부위원장 조인희 문화원장 섭외간사 이계홍 문호}원사무국장 

” 박찬혜 동두천고등학교장 재무간사 진성복 임마누엘건설대표 

운영위원 신태룡 소요등산회회장 추진위원 김승현외 768명 

” 이채혁 동두천숙박회회장 

〈비문〉 

우리 민족관 옛부터 수많은 외세의 도전과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판근과 끈기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씌연(殺然)하게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시켜 왔다. 그것은 오로지 민족자존 

의 의지와 인본사상(A本思想)에 뿌리를 둔 민족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신은 일제 36년간 

의 모진 시련과탄압속에서도분연히 일어나 잃었던 조국을되찾는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광꽉 5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힘찬 발전을 거듭하여 경제 

부국(經濟富國)으로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때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 

기 위해 일제에 대항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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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선열들의 피로 아로새긴 순국이념(뼈國理念)과 귀중한 독립정신 

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었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부터 절의문화(節義文化)가 꽃피워 온 우리들의 향토 동두천에도 살신성인한 순국선 

열들이 있었으니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의 

열로 일어섰던 의병장 송천(松) I [) 김연성(金演|生) 의사는 1870년 5월 5일 보산동 출생으로 자 

는 범일(範一), 관은 성균관 박사이다 황순일(黃)I명一)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 1907년부터 의 

병장으로 양주 포천 -영평 가평 연천 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부대를 확대 편 

성하여 이백 여명 을 이끌고 투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처형당하였다 

추삼만(秋三萬) 의병은 188 1년 하봉암에서 출생하여 1907년 황재호(黃在펴) 의병부대에 들 

어가 활동하던 중 이재학(李在學) 의병부대로 옮겨 양주 적성 삭녕 일대에서 투쟁 중 친일파 

일진회원 김영덕 (金永德)과 이승녕 (李承寧)을 처단하였다. 그후 일본군에게 잡혀 1910년 1월 

5일처형당하였다. 

홍희영 (洪喜永) 지사는 1881년 외보산리 출생으로 1907년 황순일(黃順-) 의병부대에 들어 

가 양주 ‘ 포천 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08년 일본군에게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정두환(鄭斗煥) 지사는 1880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정용대 (鄭用大) 의병부대에 들어가 

투쟁을 전개하던 중 1909년 의병장 정용대가 잡힌 후 1910년 9월에 홍원유(洪元格) 부대에 가 

담, 투쟁 중에 일쁜군에게 잡혀 5년간옥고를치루었다 

정충환(鄭忠煥) 지사는 1888년 송내리 출신으로 1908년 5월 20일 황재호(黃在浩) 의병부 

대의 동료 80여 뱅과 함께 무장을 하고 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고, 포천 덕순리에서 군 

자금을 모금하다 일본군에게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전순만(全)I명萬) 지사는 1879년 상봉암동 철동 출생으로 1907년 황재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적성 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가 1908년 10월 일본군에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정제환(劉濟煥) 지사는 1878년 안흥리에서 출생하여 1908년 연기우(延基쩌) 의병부대에 들 

어가양주 삭녕 등지에서 활동중 1909년 일경에게 잡혀 3년간옥고를치루었다 

전목기 (全木基) 지사는 1881년 동두천리 창말에서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 

어가 양주 ’ 적성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가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깐 옥고를 치루었 

다 

이긍래(李就來) 지사는 1883년 광암리 출생으로 1908년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영평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간 옥고찰 치루었다. 

유재만(쩨]在萬) 지사는 1882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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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08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간 옥고를 차루었다. 

송창근(宋昌根) 지사는 1888년 상패동에서 출생하여 1908년 윤인순(尹仁淳) 의병부대에 들 

어가 활동 중 1910년 일본헌병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목자상(陸子商) 지사는 1870년 지행동 출생으로 황재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투쟁을 전개하 

다 1909년 일경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우병창(禹炳昌) 지사는 1886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9년 홍원유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지 

방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11년 일본군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김병기 (金秉氣) 지사는 1805년 보산리 출생으로 의병에 투신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13년 

9월 의병장 입병찬 이연순 전용규 등과 새로운 항일 단체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 

다 1914년 5월 일본경찰에 잡혀 고초를 겪었다 

김병주(金秉周) 선생은 1884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 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적성 등지에서 활동 중 일경에 잡혀 모진 고문으로 출옥 후 사망하였다 

이명기(李明基) 선생은 1881년 탑동 출생으로 1907년 연기우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 

천 · 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 1910년 일경에게 잡혀 많은고초를겪었다. 

김병원(金秉恩) 선생은 1882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적성띔지에서투쟁을전개하다많은고초를겪었다 

이병하(李秉夏) 선생은 1873년 탑동 조산 출생으로 1908년 정용대 꾀병부대에 들어가 양 

주 · 포천 · 얻!평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10년 일경에게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해 평생을 불 

구로살다생을마쳤다 

김병시 (金秉聽) 선생은 1891년 보산리 출생으로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 

성 등지에서 김본기 유재만등과 같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많은고초를겪었다 

홍병준(洪秉俊) 선생은 자는 덕문(德文) 1864년 걸산리에서 출생하여 1919년 음력 2월 25 

일 동두천 장날을 택하여 기미독립만세 운동을 주도, 천 여 군중을 지휘하다가 일헌병에게 잡혀 

옥중에서도 폭립만세를 불렀으며 6개월간의 옥고 끝에 출옥, 심한 고문 여독으로 생을 마쳤다. 

이때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당시 배재학당에 다니던 정원이 한원택 딱창배 박경필 박승 

철 · 고복정 등 6명의 청년은 모진 태장을 맞고 풀려났다 

목연욱(陸然旭) 지사는 1915년 지행리에서 출생하여 1940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 

에 입대, 특수훈련을 받고 상해 등지에서 왜적의 무리틀과 투쟁하다가 1944년 8월 일경에 잡혀 

북해형무소에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루었다 

황용호(黃龍땀) 지사는 188 1년 광암동 좌기골에서 출생하여 1921년 평양에서 중국 임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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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부를 둔 항일 무장운동단체인 백산 무사단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잡혀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생사를 초월하여 왜적과 싸운 선열들의 애국의병투쟁사(愛國義兵倒爭史)와 그 공훈 

을 회상함에 있어서 만시지탄(映時之歡)이 없지 않으나 조국광복을 위해 몸바쳐 온 향토선열의 

고귀한 애국혼(愛國塊)과 3 . 1 독립운동정신의 그 유훈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건립하여 역사의 

장으로 후대에 물려 주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후손들에게 국난극복(國難克服)과 조국 

광복을 위해 생을 바치신 향토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애국혼을 계승시켜 한국인의 기 

상이 드높여지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함이 우리들 

의 국민된 자세로서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 주변국가들의 국익에 따라 영원한 

적도 없는 오월동주(吳越同빠)의 냉엄한 현실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대를 이어갈 후손 

들에게 애국충정3걱 정신을 함양하는 영원한 산 교육의 장으로 남으리라 이처럼 선열들의 투철 

한 애국혼과 그 유훈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동두천시민들의 충정(홍|춤)어린 뜻을 한데 모 

아 광복반세기 (光復半世紀)를 맞아 여기에 독립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하는 바이다. 

단기 사천삼백이십팔년 팔월 십오일 

〈추모비문〉 

비문찬 ; 현암조규진(玄岩 曺圭鎭)

전 액 ; 소농 홍정섭 (素溫 洪鼎燮)

세 필 ’ 벽강 최호고(뽕江 崔땀홈) 

-위 치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1(다목적광장) 

-부지면적 : 1 , 010rn3 (성토대 450rn3, 광장 605rn3) 

· 갓 석 ’ 4 . 3 × 3.0 × 3.6척 

-비 신 : 9.0 × 3.0 × 2 . 0척 

거북좌대 9.Q X6 0 ×3 6척 
-기단(중) : 7.4 × 6.6척 

-기단(하) . 11.5 × 9척 

· 글 자 수 ; 전면(大) 8자, 후(小) 2,700자 

-비 마 : 5, , 5 × 6.0 × 2.2척(좌대 2.5 × 6.5 × 1.7척 ) 

‘ 건립기(와)비 : 4.0 X 2.7 × 0 . 8척(좌대 5.0 × 1.8 × 13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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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투자 사업비 : 94, 902천원(기반조성공사 47.870천원, 추모비제작 47,032천원) 

2) 산불진화 순직자 추모탑 

이 탑은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걸 

산동 산113번지(속칭 밤나무골) 미군 훈련 

장 임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 

한 산림계장 외 공익곤무요원 6명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적을 후손에게 길이 전 

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이다 

〈비문〉 

서기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걸산동 

산불진화순직자추모탑 밤나무골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도중 예 

기치 못한 강풍으로 열기에 질식 소사한 7명의 영령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정신을 후세에 

영원히 기라고자 동두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여기에 추모탑을 세운다 

〈탑의 구조〉 

건립면적 15Qm3 

순직 비 . 15m 

주민공간 · (조경 ) 135m3 

6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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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층석탑 

동두천 소재 미 제2사단 사령부 앞마당에 탑이 서 있는 

데 , 연혁 (治車)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로마성심 기독교회 루이스장목사는 1962년부 

터 1963년까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군목(軍收)으로 

재직한 그는 미군에 대한 우호와 감사의 표시로 교회 앞 

에 서있던 고대의 탑을 미%}단에 중F정할 뜻을 사단군목 

죠세프 고르스키 중령에게 피력하였따 탑은사단장 체스 

타 다렌 소장(1962. 9∼1963 . 8)에게 증정되었는데, 후 



임 사단장 데이비 드 그레이 소장(1963. 8. 2∼ 1964. 8)이 1963년 12월 25멀 공식적인 헌납 

식(敵納式)을 거행하였다 당시 전달식에는유문식 양주군수와한국군제6군단장정래혁 중장 

이참석하였다 

4) 삼충단안내비 

동두천시 상패흉과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경계 50m 

지점 대로변에 삼충단(조선 단종 때의 3충신을 제향하 

는 곳) 안내비가 서 있다 비 높이는 lOOcm. 가로 

35cm로 1985년 4월 18일 동두천시장인 이헌원(李憲 

元)이 건립하였는데, 비문내용은다음과같다 

전면은 삼충단 3자를 한자로 각자되어 있고, 그 화단 

에는 한글로 ‘삼충-단 입구’ 라고 다섯 글자가 새겨 있다 

후면은忠歸公 白村 金文起 先生

忠貞公 J쪼흉흉 閔 •$ 先生

忠敵公楊州趙克寬先生

이라고 각자되어 있으며 앞면의 삼충단이란 대자는 

서예가현암의글씨이다 

5) 이지함선생의유적 

동두천시 탑동 동점마을 입구 하천변에 

조선 선조대 포천 현감을지낸 토정 이지함 

(李之핍)선생이 새겼다고 전해지는 방위 

표시가 자연석에 각자되어 있다 바위 크기 

는 3×2m이며 , 상하 3줄이다. 좌로부터 

‘-二三四’ (첫줄) , ‘六七八九’ (둘째줄) , 

‘黃中元吉’ (셋째뜰)이 각자되어 있다. 

삼충단안내비 

동점마을방위표시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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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병장 송천 김연성열사 추모비 

강릉 김씨(江|婆金£) 판윤공 동두천 종 

중(宗마I)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종중 

자체 기금 5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3개월의 

공정으로건립하였다. 

〈추모비 건립기〉 

유구(愁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 

리 나라의 국권(國權)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일제의 침략에 분연히 항거하여 옹갖 고초 

의병장송천 김연성열사추모비 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자 

주독립과 겨레의 자존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우리 고장 애국선열(愛國先烈)들의 항일 · 구 

국 애국운동은 나라 안의 어느 곳 못지 않게 줄기차고 강렬하였으니 그 거룩한 민족정기 (民族

精氣)는 곧 지랑스런 동두천인의 혼이요 후세의 귀감인 것이다 

이에 8만 시민의 높은 뜻과 강릉 김씨 판윤공(判尹公) 동두천 거주 후손들의 결집된 의지로 

때늦은 아쉬람이 있으나 유서깊은 마차산 동남기숨 어운담 옆에 조국광복 운동에 헌신한 22위 

를 표상하는 추모비를 세워 애국선열의 영혼에 보답하고 그 거룩한 뜻을 기려 자라나는 후세들 

에게 과거 역사의 교훈과 교육의 지표로 삼고자 1994년 우리 종회 (宗會)에서 이 비의 건립을 

발기하고 김연상 종친회장(宗親會長)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제환(方濟煥) 동두천시장의 지대한 

협찬으로 주공정인 비 건립은 1995년 9월에 입석(立石)하였고, 진입로 · 조경 · 주차장 등은 

1995년 10월에 P}무리하였다. 

1995년 11월 11일 

강릉 김씨 판윤공(判尹公) 동두천 종중(宗中) 

회장 김만겪(金萬야11) 

※ 이 비는 자주독립의 일념인 민족정신을 담고 있으니 동두천인의 애향애국하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온누리에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비 문〉 

나라를 걱정함은 충성의 근본이요 민족을 생각함은 효도의 바탕이다 역사상 우리 민족처럼 

시련을 겪은 띤족도 드물 것이다. 내 고향 동두천도 타지역 못지 않은 명유선각(名偏先覺)의 지 

성과 구국동량(救國짜梁)의 지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1905년 을사보호 5조약이 일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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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의열(義烈)로 일어섰던 의병장 송천(松J 1 I) 김연성 (金

演性)열사, 1870년 5월 5일생, 자는범일(範-) , 호는송천, 관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한말 

일제 초에 의병활띔과독립운동을한강릉인 병기(秉氣)의 자이다 어려서부터 학재(學才)가있 

어 성균관에서 수짝하였으며 관직으로 충청도 도사(都事)로 있다가 일제침략에 분노하여 1907 

년 의병장 황순일의 권유를 받고 봉기 (錢起) 4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양주 -잭성 연천 포천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 이때 같은 동두천 출신 전목기(全木基) 유재만(柳在萬) 선생 등을 

휘하에 두었고, 1908년 부대를 확대 편성하여 200여 의병을 이끄는 대규모 의병부대의 장이 

되어 양주 연천 포천 평산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일군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김병기 

선생은 1805년 12월 4일생, 지는 성모, 강릉인 학추(學個)의 자로 독립운동가로 한말 왜적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의병에 투신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들 연성(演性)도 의병활동 중 

일군에 잡혀 죽음뀔 당한 바 있는 의병집안의 가장이다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투쟁을 멈추지 않고 1913년 9윌 의병장 임병찬 

(林炳瓚), 이연순(李演淳) , 전용규(田鎔圭) 등이 의병 출신들을모집 새로운항일투쟁 조직체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여기에 참여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및 조선총독에게 

국권반환(國權退힐) 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 

외에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4년 5월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 동지틀r과 함께 일본경 

찰에잡혀고초를겪었다 

김병은(金秉態) 선생은 1872년 6월 5일생으로 1950년 10월 12일 졸, 자는 문선(文先), 강 

릉인 학연(學演)의 자,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연천 등 

지에서활동하였다 

김병주(金炳周) 선생은 1884년 6월 8일생으로 1909년 3월 15일 졸, 자는 경륜(敬倫) , 강릉 

인 학연의 차자(次子)로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가담, 양주- -포천 · 적성군 

일대에서 활동하디- 일군에게 잡혀 고초를 겪고 풀려나왔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병시(金秉聽) 선생은 1891년생으로 자는 문생(文生), 강릉인 학연의 삼자로 농사를 짓다 

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3형제가 모두 가담하여 양주 포천 연천 -적성군 등지에서 의 

병투쟁을 전개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김병원(金秉恩) 선생은 1882년 10월 2일생으로 1962년 11월 22일 졸, 자는 공필(公弼), 강 

릉인 학감(學藍)의 자,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우리 향토출신 의병으로 단양인 우 

병창(禹炳昌 ) 선생 · 선인 전순만(全JI멍萬) 선생 · 동래인 정충환(劉忠煥) 선생 추계인 추삼만 

제2장 일반기념물 511 



(秋三萬) 열사 남양인 홍희영(洪喜永) 선생 광주인 정제환(鄭濟煥) 선생 벽진인 이명기(李 

明基) 선생 전주인 이 병하(李秉夏) 선생 등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불원부모처자(不願父 

母奏子)하며 국내의거에 봄바침은 물론, 이역만리 중국 등지에서 모진 냉한 속에 풍찬노숙(風餐 

露宿)하면서도 왜적의 무리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운 사천인 목연욱(陸然旭), 평해인 황용호(黃 

龍浩) 선생 그분들이 어떤 자신의 영화를 위함이던가 아니면 생명의 고궈함을 몰라서였던가 

지나온 세월될 헤아려 끼친 자취를 더듬어 보니 풍진세파(風塵世波)속에 분묘는 황폐된 채 말 

이 없고 담장은 허물어져 가슴만 뭉클하다 후손마저 영주몰락(零週沒落)하니 어찌 통탄치 않 

으랴 나라에 충성한선열들의 공훈이 이처럼 출중한데 어찌 부끄럽고죄스럽지 않으랴 교육이 

란 무엇이며 문화란 무엇인가. 또 예절이란 무엇인가. 우리 고향이 낳은 흙륭한 선열을 받들지 

못한다면 교육은 의미가 없고 문화는 퇴보할 것이며 예절은 그 기강을 잃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 

하다. 이제 만시지탄(뺏時之歡)이 없지 않으나 해방 50년을 맞는 이때 강릉- 김씨 판윤공 동두천 

종중(會長 金i寅神)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공헌한 향토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 

립하는 것은 우리 고향의 자량이요 긍지(쯤持)가 될 것이며 이 비를 통해서 그 분들의 정신과 

정기를 체득하고 계승케 하여 후인의 귀감이 되며 그 얼이 후세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서기 1995년 8월 27일 

비문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현암(玄岩) 조규진(曺圭鎭) 

비의 상정 ; 비 상단(머리)에 무궁화꽃 22송이를 조각하여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22인을 상 

징하였으며, 전변에 조각된 큰 무궁화는 의병장 송천 김연성 열사를 의미한 것 

이다 

· 부지 면적비 : 400평 (강릉 김씨 판윤공파 동두천 종중 소유) 

· 비 의 크 기 ; 높이 16자, 가로(폭) 3자 반, 세로(옆) 1자 반 

. 비부지와 광장 : 20평 

·잔디광장 ;200평 

·주 차 장 . 180평 

· 위 치 동두천시 안흥동 산 7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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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보호수 

1. 보호수현황 

1996년 12월 현재 시내에는 도(道)나무 3, 시 (市)

나무 5, 동(洞)나무 9, 마을나무 21그루 등 총 38그루 

가 보호수로 지정꾀어 있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랜 역 

사를 가진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보호수는 

단순한나무가아니라그지방의 역사를증언하는산물 

이다 

1 ) 도나무 

도나무로 지정된 것은 3그루로 은행나무 

2그루와 느티나무 1그루이다. 수령은 은행 

나무가 900년과 500년이고, 느티나무는 

700년이다. 나무 높이는 30m와 15m인 은 

행나무와 20m인 느티나무이다 나무의 둘 

레는 9m와 8m인 은행나무, 9m인 느티나 

무로 이를 정리하떤 〈표 5)와 같다 

〈표 5) 도나무현황 

전국 지역 
스1 초 。 보'-- 스 ’ 

'T- 그 서8꺼 T }-」!_

일련번호 일련번호 (年) (m) 

36 10 은행나무 900 30 

37 11 은행나무 500 15 

227 47 느티나무 1 700 20 

지행동소재도나무 

탑동소재도나무 

흉고 
소재지 소유자 

(m) 

9.0 지행동 214 이강진 

8.0 생연통 213 홍종혁 

9.0 탑통마을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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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나무 

시나무로 지정된 보호수는 2그루로 모두 느티나무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템 , 수령은 450년 350년이고 높이는 17m와 15m이다. 소재지는 하봉암동과로 생 

연동으로마윤주민들에게 아늑함을준다 즉나무의 수령을통해 이곳의 역사적인 유래를단편 

적이나마엿볼수있다 

〈표 6) 시나무현황 

전국 지역 
스1 초 。 본수 

「까-‘ 그 ‘~ 수고 흉고 
소재지 소유자 

일련번호 일련번호 (年) (m) (m) 

70 15 느티나무 3 450 17 4.4 하봉암동 221 

71 16 ” 1 350 15 3.0 생연흉 115 홍종현 

3) 동나무 

동나무는 모두 7그루인데, 수종은 느티나무 3그루와 은행나무 4그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수령은 200∼300년이고, 나무 높이는 15∼35m로 다양하다. 소재지는 생연동이 5 
곳, 지행동과 안흥동이 각각 1곳이다, 

〈표 7) 동나무현황 

전국 지역 
수종 본수 

끼 /-- 그 cl 「.-‘ 」]_ 흉고 
소재지 소유자 

일련번호 일련번호 (年) (m) (m) 

91 느티나무 3 200 35 4.0 지행동 248 안병관 

92 2 ” 1 290 15 4.75 생연-몽 244 

93 3 ” 300 25 6.0 안홍동 133 정진호 

94 4 은행나무 200 30 7.0 생연동 114 홍학섭 

95 5 ” 200 35 7.5 생연동 195 이근식 

96 6 ” 200 30 7.0 생연동 114 홍정분 
97 7 ” 1 290 20 4.0 생연봉 104 목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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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나무 

마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는 〈표 8)과 같다 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고로쇠나 

무 · 소나무 등 매우 다양하다. 수령은 120년에서 500년까지로 보호수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 

를 엿볼 수 있다. 나무 높이도 10∼30m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마을나무의 소재지도 동두 

천시 전역을 걸쳐 있다 통두천시의 역사와 유래를 나무들이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마을나무는 이 곳에 주민들이 이전부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 곧 동두천 

시 전역에 u}을이 조성된 연유를 나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간의 생활 변화를 

말없이 지켜본증언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표 8) 마을나무 현황 

끼 l ‘- ; 숫a「」 그「 근- 「 { - T /‘ 그‘S꺼 「/ -‘ 」-i 흉고 소재지 소유자 

소나무 1 400 10 2.10 송내동산35 어형우 

느티나무 3 500 20 5.10 지행동산181 박양희 

은행나무 350 27 4.72 안흥동 307 이병진 

느티나무 300 15 8.02 웃안홍 410 

” 3 300 30 2.80 생연동산고리 (못골) 

고로쇠 500 15 2.95 탑동조산마을 

” 1 100 30 동안동(마차산정상밑) 

느티나무 300 30 4.06 탑동조산마을 

” 2 150 27 3.70 하봉암동 5/4 (동막골 입구) 

은행나무 2 150 30 3.15 상패동 764(골말) 정충식 

느티나무 3 150 30 2.60 지행동 284(교육청 앞) 홍영표 

은행나무 2 150 30 2.50 ” ” 
느티나무 120 25 2.80 안홍동 144 강현석 

은행나무 150 27 2.80 ” 133 정진호 

저12장 일반기념물 515 



2. 유셔깊은나무 

1 ) 송내동의 적송(*松) 

송내동 안골마을 뒷산 35번지에 서 있는 이 소 

나무는 높이 lOm. 밑둘레 210cm. 가지의 길이는 

17m로 방석을 틀고 있는 듯하다 부채살을 연상 

케 하는 거목으로 전체적인 수세는 부드러운 선을 .” 
그으며 남향으로 휘였고 가지는 밑으로 처지는 경 

향이다 이 소나무는 송내동에 수대를 살아온 함종 

어씨의 낙향조 묘옆에 서 있는데, 구전에는 묘를 

쓸 때 이미 100년이나 된 상태였다고 하니 수령은 

450여 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행단골의 느티나무 

지행동 행단마을 181번지에 있는 이 나무는 높 

이 20m. 밑둘레 51m인 노거수(老巨樹)로 수령은 

약 500년이다 수세(樹勢)는 몸통이 비어있고 가 

송내동의적송 

지는 동남간으로 뻗어있다. 이곳은 감악산이 한눈 지행동느티나무 

에 보이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아늑한 마을 분위기를 보여준다 

3) 방축골의 노거수 

동두천시 생연동 213번지에 소재한다. 은행나무는높이 15m. 밑등둘레 Sm. 수령은 500년 

이다. 이 노거수는 홍정로(洪貞老)의 차자 수사공(水使公) 준(溶)이 못골의 종가로부터 이곳(방 

축공리 3)으로 분가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전형적인 집을 짓고 집 앞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준은 성종 6년(1475)에 태어나 수군절도사(水軍 

節度使)를 역암하고, 중종 20년 (1525)에 죽은 인물이니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의 일이다. 준 

이 20대 은행나무를심었다면 500년이 되므로, 노거수의 수령이 500년이란것과일치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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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이 아닌 사실로 전해진다 현재도 준의 15대 직손이 이 집에 살고 있어 남양 홍씨의 뿌리를 

더욱실감나게해준다 

구술(口術) ; 뚱종혁 (현 69세) 

4) 행단골의은행나무 

지행동 214번지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도목(道木)으로 지정되었는데 전국 띨련번호 36이고, 

지역 일련번호 1(〕이다. 높이 30m. 둘레 9 .0m로 수령이 600년으로 되어 있다. 식민지시기에 

950년으로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1천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사전기 (故掌傳記)〉

조선 세종∼성종 대에 이럭까지의 무장 어유소가 이 나무 밑에다 단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였다고 듭F는 데서 행단(否增)이라는 지명이 되었다 그후부터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마 

을의 무사고와 풍년을 비는 수신제(樹神察)가 수백년 동안 거행되었다. 수신체와 같이 실시된 

장정들의 힘겨루기 · 농악 · 씨름 등 다채로웠던 전통놀이들은 45년전 일제의 말살정책에 의해 

없어졌다 그러나 나무 아래엔 300년 전부터 힘겨루기에 사용되었던 200근 자연석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 은행나무는마을의 역사와전통을말없이 증명한다 하지만산업화에 따른민속놀 

이의 소멸은정신적인 공허감을수반한다는사실이 아쉽다 

5) 탑동의느뜨|나무 

광암동 8통 장펌마을에 자리한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2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 높이 20m 

와 밑둘레 9.0m인 노거수로 수령은 700년이다 수세 (樹勢)는 몽통이 굵지만 속이 비어 있는 

등정확한수령은 알수없다 그러나영양이 양호하여 가지가사방으로퍼지고밑으로처지는 

경향이있다 

3년마다 마을의 부와 번영을 위하여 주민공동으로 치성을 드리는 도당굿을 한다 

6) 하봉암동의 느티나무 

하봉암동 221번지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보호수로 높이 30m. 

밑둘레 4.4m. 수령 450년 된 거목이다. 전체적인 수세(樹勢)는 웅장함을 나l콰내고 있으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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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무성하고사방으로고루뻗쳐있다 

이곳 주민들은 3년마다 동리의 번영과 주민들의 안녕을 축원하는 당굿을 하고 있다 

7) 생연동피느티나무 

생연동에서 못골로 넘어가는 고개에 위치한 이 느티나무는 높이가 3.0m이고, 둘레가 280cm 

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의 특정은 한 뿌리에서 다섯 그루가 자라 

그 위용이 웅장하며 , 가지가 무성하여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이용된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림으로 이름이 나 있다 

옛날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이곳에다 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하여 무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당들의 굿 장소로도 이왕된다 

8) 담안의 은행나무 

안홍동 담안마을 307번지에 자리한 이 은행나무는 높이가 약 27m이며 , 밑둘레가 472cm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된다. 구전에 의하면 송시열의 제자 이유(李輸, 全義A)가 

이곳에 살면서 심었다고 전한다 

9) 내안흥(內安興)마을의 괴목 

안흥동 윗안흥 410번지에 있는 이 고목은 높이가 약 15m이며, 밑둘레가 8.05m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10) 조산의둥우리 

광암동 조신-(造山) 789번지에는 자연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새둥지 모양의 원(짧)이 있다 

이 원에는 400∼500년씩이나 된 느티나무 · 고로쇠나무 · 단풍나무가 수림 (樹林)을 。1루고 있 

으며 , 정상에는 편석 (片石)이 널려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된다 

구전에 의하면 이 퉁우리에는 가축이 올라가l 않을 뿐더러 닭이 이곳에 올라가서 울면 동네 

에 흉사가 생기고 그 닭도 원인 모르게 죽는다고 한다 그러한 전설 때문인치 이곳 주민들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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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 마을 공동으로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고로쇠목은 높이 약 15m. 밑둘레 2.95m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된다. 느티 

나무는 높이 약 30m, 밑둘레 4.06m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로 인 

하여 신성한분위기는긴장감을더해준다 

〈조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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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절 전통건축물 

1.자재암 

소요산에 위치해 있는 자재암(멈在魔)은 봉선사(奉先춤)의 말사(末좋)로, 신라 선덕여왕(善 

德女王) 14년 (645)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한 절이다 

이후 고려 광종 25년(974)에 각규대사(覺圭大師)가 중창하여 번창하다가 고려 의종 7년 

(1153)에 화채가 일어나 모두 타버렸다. 다음해 각령선사(覺돼輝師)가 대웅전과 요사 일부를 

다시 세우고, 한동안 진전이 없이 내려오다 고종 11년 (1872)에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44칸의 

규모로 증축하고 이름을 영원사(靈源좋)라 바꾸었다 

이때 전해쏘는 이야기로는 수락산 흥국사에 수도하던 제암화장이 보개천불전(寶蓋天佛願)에 

가서 기도를따고돌아오는길에 소요산아래에 있는한음식점에서 하룻밤을자면서 신기한꿈 

을꾸고는다띔날아침에 꿈에 나타난절을주변에서 수소문하여 찾으니 그곳이 자재암이었다 

자재암에서 수도하던 원공선사도 꿈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와 같이 

절을 다시 세우니 3년이 지나 요사 20칸, 영산전 6칸, 만월보전 6칸, 독성각 l칸, 산신각 1칸, 

별원 5칸, 소요사 5칸 등 총 44칸을 복구하고, 지금의 원효대를 지나 구(舊) 절터에 원효암을 

건립하고 신령스런 꿈으로 복원하게 되었다고 하여 자재암을 영원사(靈源몫)로 고쳤다 한다 

1907년 의병활동의 근거지였던 탓으로 완전히 불타버렸다. 2년 뒤인 1909년에 제암화상과 

그의 제자 성파(性波)스님이 다시 복구하고 원래의 이름인 자재암으로 복원(復元)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또 딴 번 완전히 불탄 것을 1961년에 진정 (될靜)스님이 요사를, 1974년에 추선대선 

사(秋輝大輝師)가포교당과원효대를다시 세웠으며, 1977년에 법조(法照)스님이 삼성각을창 

건하고 백운임-과 동편 요사를 보수하였다 

경내 주변에는 1980년에 조성한 석굴과 추담대선사 사리탑(秋輝大輝師 舍利搭) , 속리교와 

세심교가 있다 또 창건시 원효가지맥을 찾아 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원효정이 있다 그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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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대사가 절을 창건하면서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와서 머물렀다는 요 

석공주 궁지 사자암지 현암지 원효사지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알 수 

는 없다. 단지 주변의 의상대 나한대 금송굴 선녀탕 선녀폭포 청량폭포- 등이 있어 경관 

을 더해 주고 있다 옛날 기록으로는 《소요산기》, 《소요산영원사중건기》, 《지-재암재차중건기》 

등이있다 

자재암이 있는 소요산은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다. 

2. 어유소징낸사당 

어유소장군 사당(魚有핍將軍패堂)은 조선 세조와 성종 때의 무인이었던 어유소장군의 제사 

를 모시는 곳이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王)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당(堂)을 일걷는 말이다 

왕실에서 세운 것을 종묘(宗關)라 하고 일반인의 것을 가묘(家願)라 한다 우리 나라에 사당 

이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이며 고려 말에 발전되기 시작하여 조선중기 아후에는 일반화되 

었다.특히 중종때에 사림들이 가묘를 장려한이후로사대부들은누구나사당을짓게 되었다 

어유소장군 사당은 원래 광암동(좌기골) 묘소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식민지시대 일본인들의 

수탈이 심해 현재의 어씨 집성촌인 동점마을로옮겨 놓았다 그러나본래의 건물은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최근 들어 현재와 같은 목조 건물을 짓고 주변에 담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제상(察庫)과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져 전해 오는 오동나푸 재료를 쓴 위패 

가 모셔져 있다 워패의 크기는 가로 lOcm, 세로 13cm이다. 

3. 섬충단 

삼충단(三忠첼)은 조선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하고 단종의 복위(復位)운펠에 가답했던 민 

신(閔神), 김문기(金文起), 조극관(趙克寬) 등 세 충신의 호패비(號牌碼)를 보신 곳이다. 정조 

15년(1791)에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을 위해 《어정배식록(倒定配食錄)》을 편찬 

할 때 이들 세 사땀은 삼중신(프重닮)으로 선정되었다. 

민신(閔↑명)선생은 문종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1453) 계유정난(쫓 

西靖亂) 때에 현낳(顯陸) 비역(牌投)을감독하던중김종서(金宗瑞)의 일파라하여 비역소(陣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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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에서 참살닦하였는데 정조 때 복관(復官)되었다 호(號)는 둔암(趣養)이고, 시호(諸號)는 충 

정(忠貞)이며, 본관은 여홍(觸興)이다. 

김문기(金文起)선생은 세종 8년(14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검열정언(檢閒표 

言)과 함경도 관찰사(觀察使)를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세조 2년 (14딩6) 단종복위(端宗復 

位)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되었는데 영조 때 복관되었다. 자는 여공(펴뽕)이고, 호는 백촌 

(白村)이며 , 시호(說號)는 충의 (忠殺)이고, 본관은 금령 (金寧)이다. 

조극관(趙克寬)선생은 태종 14년 (1414)에 문과에 급제하여 우승지 (右챈읍)와 평안도 관찰 

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사헌(大司憲), 우참찬(右參贊)쓸 지냈다. 단종 원년 

(1453)에 이조판서 (更費判書)가 되었으나 계유정난(쫓西靖亂) 때 김종서의 일파로 처형되었 

다. 본관은 %뇨주(楊州)이다. 

삼충단의 단의 규모는 가로 9.6m. 세로 7 .2m로 사방으로 벽이 둘러쳐 있으며 정변에 출입 

문이 있다 내부는 둔암민선생위(避華 閔先生位), 백촌김선생위(白村 金先生位), 양주조선생 

위(楊州 趙先生位)라고 쓴 대리석의 호패비 3개가 나란히 서 있다. 호패비의 크기는 높이 

67cm. 폭 28cm. 두께 lOcm이다. 

1932년 9월 백촌의 후손 김항권(金↑흐權)이 양주 유림의 협조로 현재의 규모로 세웠으며, 해 

마다봄 · 가을에 종정일(終T日)을택해 제사를지낸다 

4. 전통가옥 

우리전통 가옥의 공간 구성에는 독특함이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자연환경에 의한 것과 

우리의 오랜 생활풍습의 독특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주택의 공간 형성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조선 이쭈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도, 조상숭배 사상 등과 고려 때부터 널 

리 적용된 풍수사상 등이 주택공간의 터잡기와 집의 방향, 각 마당과 방의 자리잡기와 크기 결 

정 , 각 내 외부공간 상호간의 관계 설정 , 출입 동선 조원 기법과 내용의 결정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미쳤다. 

동두천시 소재의 전통가옥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의 전통가옥은 송내동 한옥(일명 목태신 가옥)과 지행동 한옥(일명 이강진 가옥)이 

있다 이 가옥꾀 특정은 조선후기 일반사대부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집터잡기는 풍수원리의 적용이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일조와 관계되는 향배에 의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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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풍수적 해석애 의한지맥과시선의 관계가보다더 주요한결정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음양 오행등 중국적 사고가 지배했던 조선에서도 시가지의 구성과 가로망의 형성 , 집과 

집을 잇는 소로의 구성은 한국적 자연스러움을 존중하였으니 직선과 직교의 고식적 적용(중 

국북경의 자금성이나시가지 등) 대신에 적당히 굽은길, 십자교차대신 삼거리 구성이 적용되 

어 한국적 감각을 살렸다 이런 구성은 주택에도 적용되어(문간) 어떤 경우에도; 영역의 중심이 

시선에 바로 노출되는 법이 없다 

건물의 배치에 따른 공간 구성 또한 풍수 원리에 충실했던 것은 같으나, 유교적 위계가 또하 

나의 대원칙으로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안채와 사랑채는 안쪽으로 자리 잡았다 또 가장 중시되 

었던 사당은 가장 안쪽에 자리함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건축의 위계는 수직으로 적용되었으니, 대문칸 · 행랑채 · 기타 부속 시설들은 건물 자 

체의 격도 안채나 사랑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어 칸살이가 좁고 지붕이 낮았으며 , 아울러 건 

물의 기단도 낮추어 수직적 위계가 확실하게 하였다 

남녀의 구분을 엄격했던 유교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였으니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에서 잘 나타나며, 적어도 집안에서만은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위상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안주인이 똥괄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적 법도로 지켜졌으니 우리의 전-통주택의 곳곳에 

그옥한 멋으로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사계절이 확실한 중부의 날씨는 난방방법으로 온돌을 발달시켰고, 여름의 더위는 광식구조 

의 마루와 깊은 추녀등의 더운 지방식의 구조를 발달시켰다 아울러 들창구조활 적용하여 더울 

때엔 벽의 대부분이 개방될 수 있게 하였으니 , 이렇게 기후의 양극에 대한 대비를 갖춘 것 또한 

뛰어난면모이다 

마당이 발달된 주택의 조원에도 묵시적인 법도가 있었다 바깥마당이나 행땅마당은 7싸에 

필요한작업의 필요등으로식수하지 않는것이 보통이고, 접객의 빈도7} 비교적 큰사랑마당에 

는 선비의 격에 알맞는 단아한 수종을 골라 식재하였다 특히 꽃이 화려하거나 향기가 많은 꽃 

나무는기피하여야:했으며, 인공이 심하게 적용되는분재나괴기한수석 등은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장식적인 조원은 별당 주변이나 후원에나 허용될 뿐이었다 살림살이의 중심이 되는 안마 

당에는 식재를 할 수 없으나 안사랑。1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 두 그루의 검소한 나무를 

심기도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는 한쪽이 열린 ‘n ’ 자형 혹은 ‘E ’ 자형의 배치가 중칩되어 비교적 폐 

쇄된 외부공간(마당)을 이루었고, 통로나 문간은 조금씩 잊갈리게 두어 시선어 빠지거나 마주 

치지 않도록 배려따였다 바깥과 출입이 가능한 통로는 대문외에 측문 · 후문 ‘ 협문 등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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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두어 편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이 소용되는 것도 신분과 남매의 구분을 강조한 동 

선 구분의 팔요가 이유일 것이며 , 때로는 낮은 화장담을 설치하여 공간 구펙의 목적을 이루기도 

한다. 

이는 두 가옥의 평면도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엿볼 수 있다. 평면도는 〈모면 1 )과 〈도면 2)이 

다 

송내동 효펙 (목태신 가옥) 지행동 한옥(이강진 가옥) 

-• 1 2 5 π、

목태신가옥 〈도면 1) 이강진가옥 〈도연 2) 

〈홍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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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고문서 

1. 고문셔의종류 

옛날에는 공문이나 함찰(핍tL)을 전부 서 (書)라고 불렀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문서는 

상서(尙書)의 제편(諸編)을 들고 있다 서란 원래 기록을 한다는 뜻이니 옛날 사람들이 처음으 

로 기록을 남기게 꾀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고문서야말로 바로 역사기록의 첫째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문서들이 편 장을 이루어 책이 되고 또 종류와 계통 

별로구분이 되어 오늘날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과서식을 이루게 되어 온것이라볼수 있으며 , 

고문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한 사회 발전 연구에 다시 없는 실증적 자료가 된다 

대개 고문서는 문서의 성격상 관과 관, 관과 민, 민과 민 사이의 문서로 공푼서와 사문서로 

크게 구분되며 , 또한 왕명을 중심으로 한 문서로는 조서 (짧書) · 교서 (敎書) · 고명 (顧命) -비답 

(批答) · 교지(敎읍) · 홍패(紅牌) · 백패(白牌) · 녹권(錄卷) · 유서(遠書) · 내사(內陽) 등 다양 

하다. 관민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소계(統쁨) 목(§) .단자(單子)-정사(뭄離) 등이 있 

고, 일반 공문으로는 문(文) -장(將) 점 (뼈) · 안(案) 등의 명목으로 된 여러 가지 종류가 있 

다. 그리고 민이 관에 올리는 문서로는 소지(所志) · 백활(白活) · 단자(單子) 등이 있으며, 민간 

사이에서는 서(書) -권(卷) 고목(古 目 ) · 기(記) 등 X내롭게 약속한 문서들이 있는데 , 수집된 

고문서의종류와내용을살펴보면대략다음과같다 

2. 지문기(地文記) 

토지문기는 토지나 가옥 등을 매매함을 증 

명하는 문건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 토지 ‘ 

가옥 · 가축 · 과목 · 시장(짧場) --곡초(뤘草) 

등으로분류된다. 

서기 1897년대의 전답(田짧) 매매문서를 

소개하면다음과같다 

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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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암 : 깨훌1:.훌흔~ 4히H 

쫓짧 ; 휴:1:.買흔t〔 4동슛 

뺑g : 깨훌빠 伊;훗 l칭폐 

.?f~L : %었‘~(189'f)九g 

u~홍J ~~;t후 (189'1) r햄九JJ.M= a 
.쓸쪼훌흔~:r;훌前J.JlX. 

3. 호(,Fi) 

」g뼈£훌황혔f벼μ移훌~鐵{빼까왔1面1~JI히κ표장$.」&十 ;=퍼추H 

빠f혔찌二 f죠체t.ii>J훈‘홈흙앓썼훌待111힘내뼈g銀4二*훌‘B)t廳였 
윷*벼j훔·~。껴!J!~훌右λ前뺀빼뚫,_/、훌.a.-r빼依.#..$홍t훗회훌本 

£빠般4뼈뻐흉웅효상故a짧흙짧훌짧않~I~>쩍뻐빼호흥(.-3U<,永~ 

홈옳촉후8,흙쏠4월흉흉之繼j持랩호삶졸 홉'i= J1:.훔 
l1j 호 ; A활~훌흔옳 감괴쳐 ( 훌~) 

홍λ : 휴호흉흔혔 홍솟 ( 좋:);) 

쫓빼 : 흉쏘횟힘썼1J ‘Jt}( (훌용j 

호는 호구단자를 말하는 것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2년마다 신고하는 단자였는데, 인구의 수를 

파악하던 문건이다 그리고 양자를 할 때에 예조에서 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예사라 한다 

4. 호적 (戶籍) 

흉짧 ; 깨흉싸왔짧 

‘훗*암 : 앓j홉j합;~}J흉 

행& ; 짧뻐} 4용짧옳 ~;짧훌 

혹.jl : 폐옳F.휴{/86'1 )1.. .fl a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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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앓j 

l해~AJF- .iEJJ ~~~{용 
종r~v없짧Lr디!짧IB-i휴쫓짧~羅띠;f;, 쨌i정g ?{초#J;뿔홈홉j힘후 

ζ쳤쏘..i..十츠本F홉城‘X짧t활용F j쫓짧租짧휠1]太夫 ;l:.뚫왈租ii.웰l 

太Aft.뻗7l짧흉~··량짧本킥~J.i쫓홍fu용송r ft-1:.J훌없“C學쏘 

짧뚫짧흉1:j뼈 용租뽕!f짧않꺼나g學生차+흉흉本짧陽-

5. 성적호구장(成績戶口帳) 

흉옳 : 까쫓城까f 

꽃짧 : /홉載$:. 

地용 ; 豪후;J훌챔J흘fj쩔흉 

3f ia : 죄흉慶三~U'198) 
흉홍三~ J:J e j쫓城j앙 

(뼈흉) 

j후*"'꾀장釋|헤 져 뿌 중生;쫓빼빼껴;g~용~ 

fl~생즈 
3륨합횟 
q흘 용J ti" 

성적호구장 

종;~?f옳훌훌?낀帳며*훌g훌후짧좋쩨、흥황꿇쩔~효옳쩔;-?흥:;/J 

jp.훌훨洙훌훌·?앉鄭짧將單쉰앓훌혜함훌세혀훌흉f빼G!5‘호本F홉城 

x .. 察備뿔훨좌혐農衝홉~흥軍 lt.1.훨 짧흉쩌及~ "*~훌i 

협租뤘갱훌커흉훌..f-J홉흩.뚫4흘f훌9허종 B흉X훌 *}租黨;

4홈*흉휩f짧훌훌圍j킹果옳:flt;續本뚫짧훌울동i혈쫓午호錢흉써l~혔 

備껴활후11짧짧훌j윈果 껴훌훌 租i뿔4짧*양車건짧魔웰흉9해果 흉흉 

흉짧뿔짧將單껴麻훌흉챔9헤正효橋4뼈협觸훨휩i짧뚫흉챔j쥔흉 

.f:~흉本홍파후황뺑4每혐單行輩뚫셨합훌!蘭車光흥훌소벌캉:*후셋PJ~화 

將뿔좌짧옳衛副헤某~-u겼쏘쫓차~짧;#..賣호籍X월쩌~컨훈;l}J~ 

저13장 전통 건축물과고운서 527 



A훤헬E훌호繹윷흥훨δ未生흥훌흉써} 

i활했뺑歲짧F윈4와3f-.4.十 -x:;r,、知훌*&빼흉今--1/r호-J:1...흥짧1f­

十앤X흉/ι출훌t흐좋 

ι~J1f'O옳짧흉 

l꽃上 훌&활t좀 j~~훌. 

6. 소지(所志) 

소지는 민간에서 관에 올리는 백활단자(白活單子)이다.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청원으로 일반 

생활에 나타나는 제반사(諸般事)에 대하여 관에 고하는 일종의 청원인데 주로 산송 -벌목 -재 

산 세금 · 노비 등에 관련된 문기가 대부분이고, 공훈 · 효행 열녀 포상의 건의 등이 있다. 

0백활 1 

이담면 지똥리 소임(지금의 반장) 백성관 백활(알려 드림)지원 극통한 사정을 우와 여히 진 

정하나이다 군보(군역면제자가 내는 세금)는 삼정의 큰 관계된 바이다 지난 정사년부터 양중 

에 이름없는 한정이 서로 교대하며 백골도 원통함이 없게 하고 동리에 첩똥등F는 폐단이 없으리 

라 하였으며, 또 년전에 동포(세금)를 각양으로 설치하였으니 군보는 한 번 정하면 더 할 수 없 

는 것인데 불의에 재작년부터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전령이 편지로 허명 백악이라 하여 다만 금지로 군전 

을 독촉하고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은 허명 군 

전 닷냥 닷돈을 전령 (군청의 관원)이 와서 이신(천민 

이 자칭하는 말)에게 독촉하니 세 사람의 몫이라 일신 

양역에 지원극통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조령이 내리기 

는 사당말 묘골 한정들은 반드시 끽늘l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동은 허명 군보가 없게 하고 

나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엎드 

려비옵니다 사도주처분 

갑자 11월 일 소지(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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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흉淡~밟j히몇ffr1t션활t훌 ~H용 

(llJ흉) 右옳뼈훌흉행痛4융~,J..뿔R껴얄三 량소太聞빠총 re.~;예7)풀~~r 

효뼈~A~힘품뺑;홍총며흙짧m뿔흙.법효챔홍츠쫓훌겉풀i훌섰쭈~j짜 

뚫꺼히.(µ.용왔單4풍有足활μ@홍;f、훌확Jfy~~來후見j타1뻔짧송‘.}는훌£ 

f훌찌Jlh-f날용5- :R숲꿇쩌훨용쫓R옵힘캘f'후셨훔~l之차뼈후lf-야;應호쳤〉 

今짧빼 t홈흥행초λ훌£ f용錢~~팅죠錢찌앨+*흉왔~용!좋 

에1앤 三;윷~-흉~~1호용11-r.앙흉요;£뼈.」ξ下해pt훌**閒丁챔빠 

R안滅ifi1호웠짧쩌則處~單4흙--#}JftJ벼흉Jlt,J‘ &將호옳1휩t..t,훌훌 

4ιAU혔휩**옳%빼-ht‘뼈훌호下옳용홍송*ξl 총옮 
**휩*혐j흉i혔짧옳~~훌홍훌까~홉중X홉소빼+훌쫓훌훌S훌훌ff下 

--짧흉홍i 

않t훌초쳐£· 

뿌종-t-JJ EJ 하,효 

0백활 2 

이담면 지동리 목남포댁 노 석화 백활우와 같이 만 

만절박사정을진정합니다 택노의 상전께서 만 7순이 

신데 4월부터 이딸에 이라까지 노환이 깊어 항상 누 

워 계시고 또 가세 빈한하여 조석 난계하니 치료해 드 

릴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약한 소 한 필이 있어 밸나 

무를 싣고 서울을 다니더니 얼음길에 넘어져 한 다리 

가 상하여 움직이지 못하므로 소 의원에게 보이니 각 

절되었다 하여 부득이 도살하여 두 족으로 노상전을 

조리해 드릴까하여 이 연유를 우러러 사뢰오니 엎드려 

비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여 입지를 내려 주시면 천 

만 행심이겠습니따 

사또주 처분을 바라나이다 

정묘 12월 일소지 

「·、
죄 
-2 

* 

백활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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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ij紙짧훌쳐흘효차휩흔웠EJu 침껴용 

( l}:J황 A1훌훌像훌훌i끼'ft•밟혔~·훗용老上옳 

~f-,옳t 힘 1) 1!1.1 져 훌f今.ij~옳샌훌훌 

0백활 3 

.훌깅윌훌**且흉용·.-$.il食훌~7難蘇聽‘짧將a;짧훌*--깅有흘합-윷훌k 

컸한t흙흉뼈를I흉,7.J<.옮껴廠행-JJ훨옳職觀.離훌훌셔;λ훌쇼꾀 빼*# 

닝k故긴、*흉내將훌소훌훌훌홀Jl~~老上용욕-Jl흉노훌뼈種훌확왔훌훨緣 

님13-itf흥#흉칩£송~~흥옮짧흉흉緣흉~융 없&용-뻐훌혹j횟L효本소 

쳐!!.tj훌후홈行千-f.1J쳤효흙 

硬뿔호활.ft 

괴「껴1十二셔 e ?Jr,1김 

;협좋;tt,t 4ι&꿇租뺏좋 김j용 백활소지 3 

右짧像+홉짧앨댐111~~좋홍4처t흉내1.it- 5원千 훌써야3®'훌훌까핵룰곁!정‘~ 

?양옳형익훌훌짧호했la짧*후4흉1*-i--월짧先Z훔헛i훗;(--j용--흉훌 f-.i.용.훗來 

훌흉융ι냥용뺑倫尊j훗짧쭈훌었윷훌Jf!)ξ흉~.§ι:!.흉후,a~뾰효4월&£훌;씬Z 

盧짧來흥옳其~-t5,팝혜j짧‘可ifO뺨、쩌敢활然;倫X후옳士夫흥有렴활훌훌$ 

소홍ftil!,~本썼8홉i]8꾀l많懷報용F옳짧千짧敎來훌옳흉顧훌찌來훌흥I낌~ 

~tz:-랬鳥從향짧얘j혔때홈,Jf.Z..짧짧D략擇~iV4之헨Z껴;非.Uf.t_흥h~JIL 

其iM훌썼쩨훌X、 }8 *흉::t if[Je.수聞옳흔ξ릉빼Jlf;훌훌훌難검훌센1쐐셨걱、 

갖基λJiR g移짧흥f빠훌랬뿔 IJ 짧옮累 ’I 셨ε훌성출ι&#;째;).)_ 렬,f.j"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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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문(맴文) 

계문은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외교적인 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하례문(賢禮文)파 조약문(條約文) 등의 외교 문서를 말한다. 

j흙;k옳;-taF로닮4훌흉맺i然훌침//rJ!f, !.其~a 홉·초a흙흥·;훌훈I!);협홉末 

쫓훌현훌홍훌.1,JfJ念었j홍*휩等훌+송~뼈훨有옛햄훌 ~펀찌1J..t.λ.훌훌 

용~下훌챔뼈흙호혈-tP*훌Z훌빼줄之諸운 散狂흙鄭꺼fJ~효걷빼윷足~ 

來轉니輔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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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지(敎듭) 

일반적으로 교지 혹은 교서는 국왕의 임명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명 고신이라 하고 품급에 

따라관원을임명한증서이다 교지는다시그품급에따라교지 왕지 교칩 익호등다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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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교지 3 

호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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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권(試卷) 

국가의 과거시험 때 글을 지어 올라는 답안지로 대과(大科) · 소과(小科) -제술과(製述科)의 

시지이다 이 시권에는 품급의 표시가 되어 있다 시권 중에서 관인이 없는 것을 백문(白文)이 

라 하기도 한다. 지행동의 목종대씨가 소장하고 있는 그의 9대조 목인구(陸仁求)의 시권을 그 

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Ki」盧楊싹 혀훌캉l閒훗第 三 'JD,/-흉詩 

꼈樹휩띠빼종.~완 4흉然짧짧‘원il!U 

홉牛뼈훌훌훌홈 총싸i橋深λ옳껴f 
A흥합흉훌써]擔R F옳1:.'f흉채뚱옮 

fijl©했i후젊갱5應, R뼈j홈λ옳뽕:s-­

옳鎭짧11r갖종賣흉 흉짧훈휴뻐太찾t 

옳휩:fl꽃꿇짧훌암 뼈1뼈빽3휩等F뼈짧 

활훌째4많5홉힘깨냥 *송有λ鳥門뚫험 

茶盧*@뼈Q훌찌i 훌까흉껑F흉.~까짧헐 

흉~~힘빠껴매尊R확 짧흉흉i홍짧ru흉 

협홍**니훌/없빼훌훌 我껴g후짧幾λ」짧 

三옳傑j합4훌,옳λ 후4훨책흥盧짧화± 

"i:,"E..화4흉問흉빼 ~호先生Mil-훌 

훌쏠老j흥멤짧흉 軟짧영훌쩔짧좋쏠 

•l홍햄뺏太깅;흙 옳‘뿔F햄펴、짧었훌 

~1훌-;$찰X딩해 花覆뼈출옳쫓j훌 

훌Air.;표엉울훌~ 뺨:t~可i홉용j험!J.(1~ 

옮훌~훌첼협홍 쉽효내林城게i훌 

*뱅符웰r~lr쩔樓훌 *'짧11漢짧읍 
빼쩔1、e離껴명호 j용첼뀔홍강移협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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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비문서 

일반적으로 노t괴문서는 명문(明文)이라 하여 하나의 증서이다 노비의 매매를 입증한 문권으 

로 이는 사문서이며 적문권(觸文卷)이라고도 한다 다른 토지문기나 가옥매매문기와 마찬7}.지 

로 민간에 가장 많이 유행된 문기 (文記)의 하나이다 

∼ '1 JI_ 
ξ f 

Sf" ,.._ 

---c응-
-}융· 

쫓~~!융 : X훌 f且 l혔 

노비문서 1 

후£뼈빠:A十는!if- .£. Jl a 짧써갱k 

i홍숫J~호짧? 디 帳때앞1&1.f휴i훗흉짧껴한l1.:t-a!第즈? 

tf),뿔필앉g혔3f-J-, t }1.」뿌흉훈本~111.x.짧짧뼈j띤옳짧훌I 않 --없'n짧t-. 
夫*-•~혈짧없‘〉힘효훌빼j훌차租흉1:짱했*-*'갚?꺼}훌적~1'it융\111f j[」뻗훈fξ 

짧축싸X흉生農훌짧짧繼뼈*&용租i훌핵太夫行용황縣뿔太쇼옳훌管왔47 

홉짧휩h뼈화홉옛훌7l-租뽕1:흥V훌횡효本흥風&활4좋Mi,뽕養예;,~」i t 三훌 ~~生4종 
짧빼&껴~IQ} 十 llD e. e.훈짧홈후훈#1뿔쩌예=-~=- 十 l!l7 라용호 

혹i짧1J、써Jf-'fJ~쏘썼/..fk홍용광짧懶∼T~-ti훌#냈.~호~ι-JJ-.± 

.{~:-1.풍짧했뿌貴*홍繹七今#쫓E 쏘j(-}률上 l헤/추훌짧::::..T~~興짧형;짧릉3f­

.P::J쑤i:x木훈쫓협빼轉有*흉a휩 f'a쩌건홈틱1 

..t~ ~G使
E흙 갱효 홈 

q흘줄i홍 

노비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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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냈i二~-t 껴 II 짧4~ 

j용~t쑤혔훌홈}' o~융때k.빼휴f첼양 흙 짧第 f'i.!l離흉추;후죠. 十1!11

a 핑’ 호本;WJllX짜짜짧單췄쳤예1)한Jit흙 租뽕1:.X.뿔生 租顆짧i훌뚫·eJS 

‘짧t홉j!l옳x: lli.월A흉t훌훌8짧太夫 £옳차짧學장ν￥훌황本숭빠;훌훌*“~ 

.A.t--4:-,&호*훌훌싸X뿔~ R훨훌租A용生 f홍합짧훌f논 헨r뺀;사짧옳‘’용 

흩陸혔옳本출써}후3」*總 4二옳후二 f-.fl_~쑤훈*轉~상흐 + ;후흥갱i 

훌홈킨「’‘훈‘*-훈t)],뿔 4二짧1t--二+ 二후 펴초/**흙閔~용二 f三흥뿌쏘籍짧異 

族~jeAu훌4二求3f-l--t·훗e~ 

했•l‘ lιl-뿌&호;Jr.켜t今~1:훈~JU-I.~흥쫓4활체얹轉흙훌훌‘t훌~~ 

~호X싫~士-t-:.-l흉짧輝賣*흉"-t今#쫓a쏘3ζ냉풍뇨소깨앙빼tf·웰t~Jf­

&훈쏘jζ&λ훌훌핍짧쩔행t樓짧짧퓨-Jf.)쫓혔호x.냄광上&c.세1F}'o;ta뿔 εF 

~ 썼꿇 츠양 .llzt’홈혔 &, 
q홉£효ι좋 

11. 서간문 

일명 서장(i활狀) , 서찰(휩tL). 간찰(簡tL), 서한(書輪), 함찰(핍tL) 등으로 불리는 개인간의 

내왕 서신을 말한다 개인간의 내왕문서이므로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몹시 희귀 

한형편이다 

12. 기타 

이제까지 살펴본 문서 외에 문서의 형식 내 

용 등 수다한 종류의 각종 문서들이 고래로부 

터 전하여 내려오고 있어 사회 발전 연구에 다 

시 없는 실증적 자료가 되고 있는데 생연3동 

11통에 거주히고 있는 강대식이 소장하고 있는 

면암 최익현(崔益鉉) 선생의 서찰은 구한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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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활동연구에 귀중한자료라 하겠다 또한지 

행동의 목종대, 송내동의 최욱종, 내행동의 목 

승균과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등도 향 

토사 연구나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 

료이다. 

입안문 

〈김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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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절 궁지(宮址)와 원지(院址) 

1. 요석꽁주별궁지 

요석공주별궁지 

을다듬어 세운표석이 있다 

비신고 : 56cm. 폭 18cm. 두께 18cm 

기일석 ; 2단 가로 61cm. 세로 80cm 

// ; 1단 가로 133cm, 세로 98cm이다. 

2 . 이태조궁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소요산 자재 

암에서 주석할 때 , 요석공주가 아들 설 

총을 데리고 와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조그만 궁을 짓고 원효대사를 모시며 수 

행하였다고 전해 온다 허목(許程)이 쓴 

《소요산기》에 기록된 궁지는 현재는 

매표소를 지나 30rn 정도 자재암 쪽으 

로 올라가다 보면 잔디광장 입구 좌측 

도로변에 요석공주 별궁지라는 화강암 

허목(1595∼1682)은 일찍이 현종 4년(1663)에 《소요산기》를 지었는데 여기에 요석 공 

주궁지가 있고, 또 이태조 궁지가 있다고 기록하였다 조선 태조7} 이곳에 왕궁을 짓고 살았던 

것은 사실이다. 태조(1335∼1408)는 1392년에 고려를 멸하고 새 왕조를 열자, 1394년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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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마지막 왕이던 공양왕 부지를 비롯하여 고려 왕족의 후예들을 모두 살해하는 전고에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해 8월에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 참혹한 만행의 과보인지 태조는 

미구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최 

악의 참경을 당하게 된다 자식들이 왕 

위 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살륙을 자행하 

는 골육상잔의 참극을 목전에서 벌였다. 

즉 태조 7년(1398) 8월 26일에 제5왕 

자 방원(芳遠)이 난을 일으켜 계비 (繼

fr[!,) 신덕왕후(神德王텀) 소생의 제7왕 

자 방석 (芳碩)과 제8왕자인 왕세자 방 01태조 행궁지 

번(芳審), 동복 매부인 흥안군(興安君) 이제(李濟)를 살해하였다 이에 태조는 왕위를 방과(芳 

果 , 定宗)에게 전하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 앉게 되는데 정종 원년(1399)에 다시 방원(후일 

太宗)과 제4왕자 방간(芳幹)이 난투를 벌여 방간이 유배당하자, 정종은 한양의 지세가 불길해 

서 그렇다 하여 그해 3월 7일에 바로 구도(舊都) 개성으로 환도해 버린다- 이렇게 되니 태조는 

자신이 버리고 떠난 개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아 금강산 유점사로 둡어가 숨으려 한 

다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과부가 된 막내 공주인 이제의 처 경순공주(敬}順公主)를 비구니로 

만들고, 한양의 홍천사(興天춤)에서 신덕왕후를 비롯하여 방원에게 웹된 신덕왕후 소생의 아 

들들과 사위 등 자신이 무고하게 죽인 전조 왕씨들을 위해 수륙재를 베풀어 천덮}는 대참회 불 

사를 거행한다 그리고 오대산 보개산(寶蓋山) 금강산으로 떠돌며 비명에 간 고혼들을 천도 

하는 일로 소일하다가 드디어 방원(太宗)이 왕위에 오르자 고향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 

려한다. 

그러나 구우(舊友)인 성석린(成石憐 , 1338∼ 1423) 등이 귀환을 권유하여 할 수 없이 환도 

하다가 결국 개성P후 돌아가지 않고 한양에 가까운 소요산으로 숨어 버린다 그래서 이곳에 태 

조가거처할왕궁찰세우게 되었다 그때가태종원년(1401) 12월 17일의 일이다 태조는소요 

산에서 다음해 7월 8일까지 머물다가 6월 9일에는 천보산 회암사로 옮겨와 아곳에 머물게 된 

다 이에 태종이 부왕께 조친하기 위해 자주 회암사로 행행하게 되자 의정부까지 따라 와 있게 

되어 지금의 의정부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소요산에듭 태조 왕궁터가 

남아있게되었다 

이태조 궁지표석(李太祖 宮址表石)은 소요산 관리소 앞 잔되밭에 표석이 서 있다(궁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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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아니나 궁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임) 

비 고 : 56cm(이태조 궁지라고 각자되어 었다) , 폭 : 18cm. 두 께 : 18cm 

3. 사천펀(沙JI I縣) 관터 

사천현관터 

동두천시 상패황사천마을에 관터〔官 

址〕가있다 

원래 양주군 은현면은 묵은면의 은자 

와 사천현 현내면의 현자를 따서 일제시 

대에 은현면으로 병명되었다 현내면이 

었던 상패1리(현 폼두천시 상패동사천 

마을)에는 사천현 관아자리가 20여 년 

전까지도 지대석아 남아 있어 관터라고 

불려 오던 것이 소지명이 되었다 또 서 

쪽에는옥담웰이라고불리는곳이 았으니 관아근처에죄인을다스리는옥이 있던자리인것같 

다. 옥자리에 돌담불이 쌓였으니 옥담불이라고 불리었다 이 옥담불자리는 지금 군사기지로 군 

인이 주둔하고 있다. 또 근처에는 부연동。l라는 10여호 되는 P}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가마소 옆에 섰던 오리나무만 남아 있다. 

옛날 사천펀(沙川縣)자리는 사천리라 부르고 소지명으로 관터라고 부른다 

4. 원지 

원은 고려파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 등지에 출장나와 유숙(留宿)하는 숙소같은 

곳을 뜻한다 여행자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유지비로 

원위전을 주쪼했으나, 원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세종 27년 (1445)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원주로 삼아 이를 관리 

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주에게 대로(大路)이면 1결 35부(1결은 100부), 중로 

이면 90부, 소로(小路)이면 45부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원은 한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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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된 이용자로 인하여 후기에는 점차 쇠퇴해 갔다 

동두천동 240번지는 연천 철원 등지로 통하는 대로와 포천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길이 고려 

시대 이래로 나있던 네거리이다 이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약 lkm 떨어진 

곳에북창이 있었다--

이곳에 설치되었던 이담원은 지좌우향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규모는 초석과 가와조각이 산 

재한 것으로 미루어 백여 간이나 된 듯하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원은 폐지되었고, 원이 있던 

곳이라하여 ‘원터〔院址〕’란마을이름으로 되었다 지금은아파트단지가형성되어 있다. 

저12절 사지(츄址) 

1. 소요사지(追違춤址) 

조선 숙종 때에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미수 허목의 《소요산기 (週違山記)》에 다음과 같이 적 

혀 있다 “산중에 될어가면 산이 다석(石)으로 석동도되고석증도되고석량도되는데 나무는 

소나무 단풍나무 · 철쭉꽃나무가 많다. 궁터 남쪽에는 산석이 극히 높고 험한데 최상에는 백운 

대(白雲台)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중백운이 있으며, 또 동북하로 내려오면 백운이 중대상에 있 

으며, 궁좌도 있고 폭포도 있는데 높이가 아홉 길이나 되며 그 아래로 북편 기숨을 쫓아 중치에 

오르면 가장 큰 절이었는데 이제는 다 빈터 뿐이더라. 폭포 곁에는 절벽이 십여 길인데 나무를 

가로질러 사닥다리 를 했는데 원효대에 오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가 있는데” 라고 적고 있 

으나지금은그절터 뿐이다. 

2. 현암사지 

소요산의 자재임을 지나 독립암을 넘어 비탈길을 지나면 나한골이 나오고, 그곳에서 중백운 

대로 올라가는 우꽉에 나한대와 의상대가 솟아 있으며 상백운대로 연결되는 능선이 있어 삼각 

지대를 이루고 있다. 상백운대를 중앙에 두고 좌편으로 선녀탕과 비룡폭포가 있고 우측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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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장관인데 그곳에 현암사지(縣岩춤址, 일명 달암절터)가 있다 절벽에 매달린 듯 있었다 하 

여 달암절이라고도 하고, 물을 달아 올려다 먹었다 하여 달암절이라고 히였다는 사명이 전해진 

다 

3. 회암사의 암자지(廣子址) 

탑동의 탑골마을(일명 장림) 뒤편에 있다 이곳은 해룡산 서록으로 회암사(棒岩좋)와의 직선 

거리는 약 lkm 정도 못 미친다. 옛부터 구전되기를 회암사는 본래 9암자였는데 그 중 세 암자 

가 탑골마을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한 암자 터에는 5층 석탑과 좌상불상이 전해졌는데 탑은 

1910년대에 일본인이 수탈해 가고 지금은 석불만이 남아(향토유적으로 지정됨) 옛날의 불교문 

화를 말해 쥬二듯이 그 터를 지키고 있다 다른 두 곳의 암자터에는 기와장이 출토되어 옛날부터 

전해지는 구전을 입증해 보인다 

4. 안흥사지 (安興총址) 

동안동 담안마을 뒤 서북간 마차산 밑에 있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말에 어느 옹주의 묘를 이 

곳에다 쓰고 영혼을 달래기 위해 안흥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전의 이써 세보 인물지에 보면 

우암 송시열의 제자 이담이 안흥사 홍경암에서 학문을 닦아 급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 

한사실을통해 이 절이 없어진 시기는 200여 년쯤된 것으로추정된다. 현재 사지 (1천여 평)에 

는 초석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고 기와장이 출토된다. 

5. 큰절골〔춤갑〕 

광암동개안마을(현재 미군사격장)을지나세목계곡을따라올라가면 폭포가나타나는데 그 

곳에서 북향으로 기암절벽이 펼쳐진다. 절벽으로 300여 미터 오르면 짝아지른 듯한 산세인데 

도 편편한 절터가 남아 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석탑과 여러 가지 석뀔이 남아 있었으나 일 

본인들이 수1달해 가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고 큰 절이 있던 곳이라 하여 큰절골이라는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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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다 

6. 작은절끊 

광암동의 개안마을(현재 미%}단사격장) 북향 8부능선에 있다 이 절터 너머에는불자들의 

화장터가 있었다 하여 지금도 승수양곡 또는 승사리양곡이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이 

회암사와소요사띄 중간지점으로서 이 근방사찰에서 죽은중들을화장하던 곳이라고하며 , 절 

은 죽은 스님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절터만 납아 있고, 이곳을 

작은절터라부른다 

7. 낙우마을의사지 

해룡산의 서북미 , 다시랩 탑동초퉁학교 앞에서 남동간산중턱에 사지가 있는데 。1 마을사 

람들은 이곳을 절골이라 부르며 산수가 아름다워 봄 가을이변 소풍지로 찾는 이가 많다. 특히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지금도 이 사지에는 기와장과 초석이 남아 있다. 

8. 해룡사지(海龍춤址) 

해룡산 정상에 감지 (錯池)라는 못이 있었고 그 옆에 해룡사가 있었다고 《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與地勝題)》에도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이는 도시화 

로많은유적이 유질됨을그대로보여준다. 

〈조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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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효탈(姜孝達)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하봉암동 

소유지 ;강래석 

재 료 ;토분및석물 

2. 김협(金較)선생 묘역 

시 대.선조 

소재지 ;걸산동산 

소유자;김영창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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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묘역 

3. 검육(金輕)선생 묘역 

시 대 ; 선조 

소재지 ; 동두천동 창말 산 

소유자 ; 김영창 

재 료;토분및석물 

4. 김충렬(金忠烈)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중기 

소재지 ; 상패동산7 

소유자 ; 강릉김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5. 검몽상(金夢神)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똥안동산 70 

소유자 강릉김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6. 김담(金潤)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 하봉암동 

소유자;검봉수 

재 료‘토분및석물 

7. 김정려(金品麗)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상패동산103-2 

소유자;김녕김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8. 검형종(金炯鍾)선생 묘역 

시 대;현대 

소재지 상패동산 

소유자-김형원 

재 료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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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원(金況)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광암동산 

소유자 ; 김해 김씨 광암종중 

재 료 토분및석물 

10. 검흥주(金弘뿜)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중기 

소재지 ; 광암동산 

소유자 ; 선산김씨 광암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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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킴유지 (金有智)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탑동산두목골 

소유자 안동 김씨 광암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12. 검계(金桂)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탑동 동점 산145 

소유자‘ 청풍김씨 탑동문중 

재 료 ; 토분및석물 



13. 민홍(閔泌)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상패동산78 

소유자 ; 여흥 민씨 상패동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14. 목사흠(陸思救)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지행동산 

소유자 . 사천 목씨 동두천 종중 

재 료 토분및석물 

15. 목기선(睡鷹善)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생연동능안 

소유자 ; 사천 목씨 동뚜천 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16. 박장휘(朴長輝)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지행동산사땅골 

소유자 ; 고령 박씨 지행동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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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주;(朴網)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하봉암동산 

소유자;박상민 

재 료 토분및석물 

18. 박소수(朴素守)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하봉암동산 

소유지-; 박상민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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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태기(朴泰期)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동두천창리산 

소유자;박승돈 

재 료 ; 토분및석물 

20. 박필구(朴弼求)선생 묘역 

시 대.조선시대 

소재지 ; 보산동 산17의 1 

소유자 • 반남 박씨 세양공 동두천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21. 방희진(方購進)선생 묘역 

시 대;고려중기 

소재지 지행동산화봉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토분및석물 

22. 방걸(方쓰)선생 묘역 

시 대;고려시대 

소재지 ;지행동산화봉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토분및석물 

23. 방만년(方萬年)선생 묘역 

시 대 ;고려 

소재지 ;지행동산호냄 

소유자 ; 옹양 방씨 중땅화수회 

재 료;토분및석물 

24. 방륜(方輪)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1473-1548) 

소재지 생연동황말읍산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 ;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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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용개(申用漸)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상패동마고개 

소유자’고려신씨종중 

재 갚;토분및석물 

26. 신응구(申應藥)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마고개 

소유지- 고려신씨 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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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발(申撥)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마고개 

소유자 고려신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28. 신익상(申寶相)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71 

소재지 상패통바고개 

소유자; 고려 신씨 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29. 신양(申浩)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마고개 

소유자; 고려 신씨 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30. 송각(宋珪)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탑동산6번지 

소유자;송세영 

재 료 또분및석물 

31. 섬언천(沈彦千)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 광암동산 

소유자 ; 청송 심씨 동두천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32. 심한걸(沈漢傑)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광암동산 

소유자 청송 심씨 동두천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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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방경(安方慶)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지행동산 

소유자 . 죽산안씨 지행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34. 어승진(魚昇進)선생 묘역 

시 대;고려말 

소재지 탑동동점산 

소유자 ; 충주어씨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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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어득해(魚得海)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광암동좌기골 

소유자 ; 충주어씨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36. 어계장(魚季章)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송내동신-

소유자 . 함종 어씨 동두천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37. 유숙영(柳淑永)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안흥동 

소유자 분화 유사 동두천 문중 

재 료,보분및석물 

38. 이지운(李社運)선생 묘역 

시 대 ;갚선중기 

소재지 ;광암동내촌 

소유자; 광주이씨 문중 

재 료;보분및석물 

39. 이기조(李基祖)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광암동 내촌 

소유자;광주이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40. 이기풍(李基豊)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생연동산 

소유자 ; 광주 이씨 어수동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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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울싼박씨(薦山朴£)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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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수-(李重)선생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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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상경(李商m맨)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래동 

소유자 전주 이씨 덕천군 파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44. 이세근(李世鍵)선생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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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세진(李世隨)선생 묘역 

시 대;조선후기 

소재지 ; 가정자산 

소유자 ; 벽진 이씨 동두천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46. 이직간(李直幹)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안흥동산 

소유자;전의 이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47. 이굉식(李宏植)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안흥동산 

소유자; 전의 이씨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48. 이자(李持) 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안흥동산 

소유자 전의이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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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혼(李混)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초기 

소재지 ;내안흥산 

소유자 ; 전주 이씨 장천군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50. 이덕룡(李德龍)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내안흥산 

소유자 : 전주 이씨 장천군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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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장혁(李鋼韓)선생 묘역 

시 대 ; 조선후기 

소재지 ;지행동산53 

소유자 ; 전주 이씨 효녕대군 지행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52. 이진중(李鎭中)선생 묘역 

시 대 ; 조선후기 

소재지 ;지행동매봉 

소유자 ; 전주 이씨 주부동정공 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53. 윤원석(尹元碩)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송내동안골 

소유자;윤찬병 

재 료; 〕E분및석물 

54. 이달준(李達俊)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탑동조산 

소유자 ; 선주 이씨 무림군 종중 

재 료‘]료분및석물 

55. 이중경(李重康)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동두천동창말 

소유자 전주 이씨 효녕대군 문중 

재 료;토분및석붉 

56. 정이주(鄭以周)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동안동 

소유자 ;광주정씨분중 

재 료 토분및석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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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사호(鄭陽湖)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안흥동산 

소유자 광주정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58. 정명호(鄭明湖)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중기 

소재지 ; 안흥동산 

소유자;광주정씨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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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정치상(鄭致相)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 안흥동산 

소유자;광주정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60. 정락(鄭洛)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마차산남록 

소유자 ; 동래 정씨 상패동 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61. 조진주(휩進周)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광암동산15 

소유자 창녕조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62. 조하적(훔夏錫)선생 묘역 

시 대 ;조선후기 

소재지 ; 광암동산24 

소유자;칭녕조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63. 조중려뼈重呂)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산 

소유자;한양조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64. 조종면爛宗寬)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산 

소유자.한양조씨문중 

재 료;토분및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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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조종저(趙宗著)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1631-169이 

소재지 ; 상패동산 

소유자 . 한양조씨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66. 최영(崔鎬)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초기 

소재지 ; 상봉암동 산 51 

소유자 ; 수성 최씨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560 저19편문화재 

67. 최태석(崔泰錫)선생 묘역 

시 대 ; 조선말기 

소재지 ; 하봉암 말터고개 

소유자 ; 수성 최씨 문중 

재 료 ; 토분및석물 

68. 허란(許蘭)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산 

소유자; 양주허씨문중 

재 료 . 토분및석물 



69. 허수(許舊)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하F봉암동산 

소유자 : OJ주허씨 문중 

재 료; 토분및석물 

70. 홍약(洪約)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생연동(셋골) 산 

소유자; 남양홍씨종중 

재 료 ]료분및석물 

71. 홍정로(洪貞老)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남양홍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72. 홍결(洪灌)선생 묘역 

시 대 조선초기 

소재지 ; 생연통(못골) 산 

소유자 ; 남양 홍씨 풍「중 

재 료·토분 및 석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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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홍준(洪權)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중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남양홍씨종중 

재 료 , 토분및석물 

74. 한흡(韓邊)선생 묘역 

시대;조선중기 

소재지 ;상패동부곡 

소유자 ; 청주한씨종중 

재료 ; 토분및석물 

562 제9편 문화재 

75. 한상찬(韓相瓚)선생 묘역 

시 대;조선후기 

소재지 ; 송내동산 

소유자;한상은 

재 료 ; 토분및 석물 

76. 황신중(黃慣中)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탑동산 

소유자 ; 창원황씨 탑동문중 

재 료 ; 토분및석물 



77. 황계조(黃繼租)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초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소유자;평안황씨종중 

재 료;토분및석물 

78. 황서(黃瑞)선생 묘역 

시 대 ;조선중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평해황씨콩중 

재 료;토분및석콸 

〈조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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